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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을 의미합

니다. 이른바 마음의 계약이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약

속이란 언제나 겉과 속의 표적이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는 상대방 없는 스스로와의 다짐이 오히려 우리의 삶과 영혼을 더욱 따뜻하게 

아우르는 약속의 토대가 되어 주기도 하지요. 한편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고 강

제하는 의무란 것도 어차피 법적 약속으로 치부되는 것일 터, 짐작건대 약속이

든 의무든 간에 지켜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니, 두 단어가 모두 동일한 결단

의 궤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이란 마음의 출발이라 일컫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출발은 언제나 반

짝이는 이마와 설레는 가슴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이 그 반

짝임과 설레임의 행로로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피트 하밀의 ‘노란 손수

건’처럼 결말의 격한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을 데워주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서

슴없이 그 설레임에 때를 묻혀 상처가 되고마는 아픈 약속 또한 적지 아니합니

다. 말이 약속이 되고도 그 의미를 상실하는, 그리하여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존중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경험하며 살아

왔을 것입니다. 

중학교 재학 중일 때였습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전교생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고 크게 광고하였는데, 1등부터 15등까지 시상한다고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 왈 “우리 반에서 15등 이내 입상자는 내가 중국집에서 짜

장면은 물론 맛있는 요리를 사 줄테니 부디 입상하여 우리 반의 기상을 드높이

도록 해라”하였으니, 그 말을 들은 60여 명의 학생들은 모두 박수로 응답하였습

니다. 그 박수는 입상하고 말겠다는 우리 반 친구들 모두의 의지와 각오들이 가

득 담긴 탓인지 교실이 떠나갈듯 우렁차기만 했습니다.  

약속과 의무 이윽고 개교기념일이 도래하였습니다. 우리들 삼총사도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몸을 풀었습니다. 원래는 육상에 소질이 꽤나 있었던 친구 한 명과 나 둘이서만 

짝을 이루어 달리려 했는데, 갑작스런 친구 한 명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

이 삼총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였으나 왠지 몸이 

유약해 보이던 같은 반의 친구가 난데없이 다가와 말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좀 뛰어 줄 수 없겠니? 나대로는 훈련을 많이 했다. 꼭 입상하여 엄마를 기

쁘게 해 드리고 싶어.”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줄은 알았지만 알듯 모를듯한 얘기를 워낙 진지하게 하는 

터라,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엉겁결에 손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우리는 쏜살같이 뛰어나갔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정말 훈련을 많이 한 탓인지, 동반을 부탁했던 그 친구는 반환점을 돌아올 때까

지도 선두 그룹을 형성한 우리의 뒤를 처지지 않고 잘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런

데 피니시 라인이 있는 학교 정문을 불과 1km 정도 앞두고서 갑자기 발걸음이 

느려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둘이서 그 유약한 친구의 등을 밀며 역

주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하나둘씩 우리를 추월해 가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

작하여 초조한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었으나, 끝까지 인내하며 아예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이윽고 골인 지점 인근에 도착, 우리 셋은 각자 마지막 

힘을 다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했는데 아뿔싸! 반칙 행위로 지

적당할까봐 그 친구의 손을 놓고 달린 찰나의 순간에 다른 학생 한 명이 그 친구

를 앞지르고 말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위가 15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

여 원래의 멤버였던 친구와 내가 13등, 14등을 차지했고 나중에 합류했던 그 친

구는 애석하게도 16등에 머무르고 말았었습니다. 속이 상해 눈물을 글썽이는 그 

친구를 붙잡고 위로하자, 그 친구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입상 순위가 뒤로 밀린 

것 같다며 오히려 미안해하는지라 더욱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속이 상했던 것은, 약속을 호언장담했던 담임 선생님의 이상한 

태도였습니다. 짜장면은 고사하고, 한 반에 두 명이나 입상하였음에도 따뜻한 

격려나 축하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던 학생이 따로 있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약속이 송두리째 무시당한 그 경험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약속이 그렇듯 가벼운 것이라면, 선생님을 하늘처럼 여기던 어린 학생

들에게 그리 쉽게 엿보이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었습니다. 틈틈이 망각의 

커튼을 열고 돌아보노라면, 어릴 적 손 잡았던 약속과 우정의 너울들이 다행히

도 그 시절 선생님의 허언을 가려주니, 그나마 따뜻함을 머금고 그때의 마음들

을 품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정녕 약속이 답이 될 수 없고, 의무라는 게 책임의 옷을 내던지고서도 감히 

명명되는 허장성세의 실상을 교도관이 되고서는 실감나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F
E

B
R

U
A

R
Y

이
태
희 

교
정
대
상
심
사
위
원
장

+
 

함
께
하
는 

길 

아
름
다
운 

동
행

0504



비록 그 시절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키높이를 같이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선 교정시설로 배명을 받았을 때의 행형현

장이 주는 배반감은 실로 컸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체득한 각오와 기대와는 전

혀 다른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도소라 이름하는 조

직의 강렬한 현장성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마냥 흐트러져 있는 행형의 매무새

가 적지 아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교정시설이라 함은 구성원 각자에게 부

여된 약속, 즉 책임과 의무의 확행을 시대의 척후병처럼 앞세우고, 갇힌 세상을 

밝혀가는 뜨거운 사명감을 ‘불꽃의 도화선’처럼 분출하며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배웠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한낱 쓰레기와 수초가 뒤엉킨 강바닥처럼, 달리 둘 때를 찾지 못해 버려

진 듯한 군상들로 법석거리는 감방들은 다만 상실과 허무의 냄새들로 코를 찔러 

올 따름이었습니다. 온통 곰팡내 나는 영혼들의 소란과 비명으로 가득할 뿐이었

습니다. 그 고통의 편린들을 이기지 못해 급기야는 감독하는 교도관에 대한 가

시 돋친 배반의 언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속칭 가다밥(등

급별 도구로 찍어낸 밥), 신입식 등으로 대변되는 남루하고 악습적인 교정시설

의 일상성 마저 감수하기에 이르러서는, 교정처우라는 말은 언감생심 입에 올려

서도 아니 될 듯 싶었습니다. 무리를 지어 몰려오는 행형의 그 어두운 몰골들에 

마음이 무너져 그냥 돌아서고도 싶었습니다. 실제 일찌감치 손 털고 돌아가 버

린 동기생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쥐었던 약속과 의무를 미련 없이 던지고 돌

아서 가는 동료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외로운 늑대로 가득찬 세계

에서 양으로 보이면 곤란을 겪게 된다’던 프리드먼의 말이 문득 떠올라 쓴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당장에 손이 닿고 할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선별, 집중하여 행형제도의 올바른 

기틀을 하나둘씩 하루바삐 갖추어 나가야 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

산한 삶의 비애가 뼛속까지 스며든 수형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수용생활의 실천

으로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고, 앞날의 예감에 가슴 두근거릴 약속 하나쯤

은 스스로 저장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입으로 교정을 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개 교위 한 명이 오륙십명의 직원을 지휘하여 교

도소의 긴 밤을 온통 짊어져야 하는 직무의 행태 또한 보람이기는 커녕, 열등감

의 힘든 동통으로 다가설 뿐이었습니다. 좌절과 수치의 시절이었습니다. 다만 

‘잔잔한 바다는 능숙한 선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격언 하나를 마음의 위안으로 

곱씹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많이 흐른 세월과 더불어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역할을 놓지 아니

한 훌륭한 선배·동료들의 고통과 희생이 있어, 오늘날 우리의 교정시스템은 여

느 선진국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전벽해

라고나 할까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일부 문제수형자들의 행태는 아직껏 여전

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가끔씩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경험하게 해주기도 하지

요. 때로 그런 부류까지도 포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 

이유는 무엇인지 싶어 무거운 회의감에 빠져들게도 됩니다. 그리고 기실 그 모

두를 끌어안고 가는 게 어차피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은 오늘날의 행형체계가 오랜 세월 지나치게 법집행을 위한 편의 위

주로 다듬어진 까닭에, 작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재소자들의 평범한 바람들을 

혹여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것이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뜨거운 위

로가 되고 설득의 언어가 되는지, 진중하게 돌아보고 또 숙고해 보아야 할 일이

기는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직업도 사랑도 자기 삶의 모든 매듭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약속과 의무가 함께 따릅

니다. 그러므로 더러 우리의 선택이 무겁고 두려워도 결코 고개를 떨구어서는 아

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삶을 싣고 오가는 열차를 향해 눈비 속에서도 깃발을 흔

드는 철도원처럼 꿋꿋하게 서서, 우리 교정의 향방과 건널목을 지켜가야 할 것입

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절망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약속이 되고, 우

리의 의무로 화톳불처럼 누군가를 데워주는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과 질시로 가득한 세상이 그나마 살 만한 것도, 우리 교도관처럼 ‘정의에 목

마른 사람들이’ 그 세상을 함께 하기 때문임을 잊지 맙시다. 하얀 눈과 얼음만으

로 펼쳐진 이 겨울의 햇살같은.

책임과 의무의 확행을 시대의 척후병처럼 

앞세우고, 갇힌 세상을 밝혀가는 뜨거운 사명감을 

‘불꽃의 도화선’처럼 분출하며 

존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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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통에 몇 번을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용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을 때 저를 인간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잊지 못하고 꼭 한번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라는 반가운 목소리가 수화

기 너머로 들려왔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나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편이라, 첫마디에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출소후 고향에 정착하여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며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였다. 그 후

에도 만날 약속을 정해달라며 몇 번의 연락에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차일피

일 미루다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였는데, 올해가 가기전에 꼭 한번 그가 살고 

있는 강릉을 방문하겠다고 그와 약속하였다.

20여년 전 강릉 교도소에 근무할 때, 그는 지역에서 여러 사건들로 교도소를 

수차례 드나들었고 그 때마다 교도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항상 분노에 

찬 얼굴과 눈빛으로 사사건건 직원들과 부딪치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

었다.

삶의  정원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나름의 믿음과 자신이 있어 상담 담당자를 

자처하여, 시간이 날 때면 그를 찾았고, 언젠가부터는 그가 나를 찾아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차츰 마음을 열어갔다. 지금의 기억으로는 

근무자들과 마찰이 줄고, 수용생활에 적응한 것이 그때쯤이 아닌가 싶다.

이전 여러 기관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수용자들과 상담을 

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수용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학교생

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멀리한 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이

나 절도 등 범죄행위로 이어져 학교를 중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사회

에 나가서도 각종 범죄로 결국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게 된다. 더 큰 문제

는 교도소에 와서도 반성과 순응을 하기는 커녕 저항적이고 반항적 태도로 

일관하며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해서도 큰 범죄를 저지르는 등 최악의 상

황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범죄자들을 수용, 관리하는 교정 공무원으로서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가능하

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희도 

영월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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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오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

움에 처한 그들에 대한 이해와 인간으로서의 인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정행정의 목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을 교정교화

하여 건전한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그동안 많은 수용

자와 대면하면서 검정고시나 대학교육등 학과교육에 애쓰기도 하였고, 특히 

종교활동을 담당하면서 나름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수용자들이 자신의 잘못

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여 다시는 교도소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어떤 이들은 수용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필자는 진

심어린 마음과 따뜻한 언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30여년의 근무기간 동안 그 믿음으로 수용자들을 마주하였고, 현재까지 사

회에 복귀한 많은 이들이 사회에 정착하여 경제적 성공을 이루거나 종교인으

로 거듭나 연락을 이어오는 것이 그 증거이지 않을까 싶다. 

올해 1월 영월교도소에 부임하면서 수용자들에 긍정적 영향을 줄 또 다른 방

법을 고민한 결과 “삶이란 자신만이 가꿀 수 있는 정원이다”라는 주제로 매월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삶이란 절대로 누군가 맡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 소중히 가꾸고 살피려 

노력해야 한다. 한 송이 꽃이 차디찬 겨울을 견디어 낸 끝에 꽃망울을 터뜨리

듯 인생의 밤을 견뎌내야 한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기애(愛)가 있어

야 한다.” 사실 이곳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누구나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 자

명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정성을 다해 충실히 생활하면 출소 

후에 분명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과 치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복 공무원은 군인, 경찰, 소

방, 교도관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가장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교도관’이 아닐까 한다. 

국민들은 교도소가 흉악한 범죄자들이 생활하고 있고 과거 일제 강점기나 권

위주의 시대 때의 나쁜 이미지와 더욱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현실적인 허구

의 장면에 투영된 이미지 영향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분

명한 것은 주민 친화적인 새로운 건축양식의 교도소 건물과 주민들에 대한 

시설 개방과 교류, 무엇보다 17,000명의 수준 높은 교정 공무원의 인적 자원

의 전문적인 역할로 출소 후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수

용자들에게 그들이 각자의 “삶의 정원”을 잘 가꾸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도

울 수 있도록 ‘교정의 날’을 기념하면서 국민들의 교정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삶이란 절대로 누군가 맡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 소중히 가꾸고 살피려 노력해야 한다.

한 송이 꽃이 차디찬 겨울을 견디어 낸 끝에 꽃망울을 

터뜨리듯 인생의 밤을 견뎌내야 한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기애(愛)가 있어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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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인생의 시간 또한 ‘앞에서 뒤로’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흐르는 시간은 갖가지 사연을 만나 그 마음에 ‘결’을 짓고, 그 결을 따라 진심과 성심으로 스스로를 다듬어 

온 사람이라면 비로소 고유한 ‘격’을 갖출 수 있다. 자택에서 만나 본 조천해 회장(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구지부, 

이하 대구지부)은 그런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 했다.

글_서선미  사진_조인기

삶의 두 가지 방향,  

‘수평’과 ‘수직’: 교정人으로서의 여정

‘결’이 방향성이라면 ‘격’은 높낮이다. 한 방향으

로 올곧게 가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삶의 무수

한 문제들을 소화하고 다스리며 ‘더 나은’ 모습

을 찾아가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직립보행의 

인간 존재에 있어 ‘높음’이란 낮게 침잠하는 시

간들을 버티며 먼저 ‘깊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

문이다. 

교정人으로서 33년 하고도 10개월을 살아온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말 현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책상 위로 수북이 쌓인 교정誌는 교정과

의 진한 인연이 그 삶에 깊이 베어 아직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과거의 

시간이 남긴 경험과 교훈들은 현재의 그를 정의

하는 듯했으며, 그에 대한 꾸준한 기록은 그 삶

에 깊이와 높이를 더하는 듯했다.

“1975년 4월 4일 병영 111기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해 1981년 교사로 승진했어요. 그로부터  

8년 후 교정간부로 임관해 다양한 시설에서 근

무하면서 경험을 쌓았죠. 청송 1·2감호소를 시

작으로 경주·김천·청주·안동 등 전국을 돌아다

녔습니다. 특별히 대구에서 근무했던 약 10년간

은 정말 열정적이었던 것 같네요.”

2010년부터 동우회 활동을 시작했다는 조 회장

의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퇴직 후인 지

금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의 결을 따라 

기존의 자부심과 긍지는 이전보다 커졌고, 그가 

쌓아온 경험과 삶의 격은 이제 ‘보람’이라는 형

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그가 아파트 단지 

내를 걸을 때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표정

과 미소에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바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땐 정말 교정직이

란 게 참 고된 직업군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그

런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은 주변 

분들이 저를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솔선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죠. 몸에 베어 있는 그 이

미지와 그러한 평가가 저에겐 큰 의미인 것 같

습니다.” 

교정 공무원의 자부심과 연대,  

대구지부의 발전과 미래

2023년 대구지부 회장으로 취임한 조 회장은 퇴

직 이래 지금까지 교정人으로서의 자부심과 긍

지를 이어가고 있다. 조 회장이 이끄는 현재 대

구지부에는 약 250명의 회원 가운데 50명 정도

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대구지부의 활

동에 대해 조 회장은 “현충일, 대구교도소 개청

식은 물론 지역사회 내 주요 행사에서 활약한

다”면서 “그렇다 보니 대구 지역 교정공무원의 

존재감이 좀 남다르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구지부의 활동이 바로 교정공

무원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에 맞춰

져 있기 때문이다. INTERVIEW  

경험과 단결로 
이어가는 
교정공무원의 긍지

조천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구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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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는 경산·달성·성주·영천·청도 지역이 

연계돼 있어요. 교정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는데, 퇴직 후 마라톤에 도전한 것도 

그 일환이었죠. 물론 ‘건강 관리’의 효과가 있었

지만 교정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널리 알리

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이

어가며 일반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교정공무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됐

어요.”

대구지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악회 활동

이다. 2009년에 창립된 산악회는 아직도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연간 12회의 꾸준한 활동과 

모임으로 이어진다고. 조 회장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회원들의 단결력은 더욱 굳건

해졌다”면서 “산악회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

니라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교정 공무원으

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장이다”고 강

조했다. 아울러 산행 중 쓰레기를 주워 오는 모

습을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내가 버렸든 아니

든 보이는 것은 무조건 주워 오게 된다”면서 “‘자

연을 보호하자’, ‘교정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

이자’라는 의식이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

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역사회 기여를 토대로 

성장·발전해 갈 것”

대구지부의 가장 큰 자랑은 ‘사회봉사 활동’과 ‘단

결력’이다. 수해 등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발생

할 때마다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회원들이 

20~50명에 이른다고 한다. 봉사활동을 마치면 이

들은 어김없이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

며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조 회장은 이 모든 것

이 교정人으로서의 자부심은 물론, 교정 현장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

었다. 

조 회장에 따르면, 회원 간 친목은 교정人으로서

의 자부심을 유지시키고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된

다. 그렇게 내실을 다지면서 ‘출소자 재사회화 지

원’, ‘청소년 선도 교육’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하고 있다고. 자금 문제로 인해 출소자들을 돕는 

활동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학교와 연계

해 준법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진행

하며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자 힘쓰고 있다고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이 대구지회의 기부와 협력으로 이

루어져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자체

와 협력하고 있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봉사와 단결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교정공무원

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

니다. 그러니 부디, 현장에 계신 후배님들도 교정

직이 가치 있는 직업군이라 믿고 당당하게 근무

해 주세요.” 

특색 있는 활동과 강한 연대감으로 성장·발전해 

가겠다는 조 회장과 대구지부가 대한민국 교정동

우회의 모범 사례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

감이 되어 줄 것이라 믿어본다. 

이 모든 활동이 대구지회의 기부와 협력으로 이루어져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봉사와 단결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교정공무원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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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정의 미래 위한 
20년 만의 도전: 
APCCA 2025 준비 착착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APCCA 준비기획단

제43회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 Asian and Pacific Conference of Correctional Administrators)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교정행정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해당 회의는 지난 1986년과 2005년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APCCA 준비기획단이 20년 만에 한창 분주한 분위기다.  

그 현장의 열기와 열정을 전한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다양한 매력으로 빚어낸 팀워크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거대하고 체계적이다. 평소 

개인적 영역에 시선을 두고 살다가, 문득 사회적 이

슈들로 검색창을 열 때면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분

야들이 내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를 깨닫게 된다. 

대중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정 분야’ 역시 마

찬가지다. 이는 우리 삶의 중요한 안전장치로서 ‘사

회적 안정’과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오는 

11월 회의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APCCA 

준비기획단 덕분에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은 그렇게 

또 한 번 넓어지는 듯하다. 

APCCA 준비기획단은 승영근 단장 아래 회의 진행, 

행사장 및 숙박, 문화행사, 전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행사기획팀’과 참가국들과의 대외 협력, 

회의 의제 발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책임지는 ‘국제

협력팀’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홍보 사무관을 지낸 승 단장은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의 중심을 잡으며, 업무를 

조율하고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는 리더십을 행사한

다. 밝고 유쾌한 성격의 황성원 사무관은 팀의 활력

을 책임진다. 뛰어난 추진력으로 행사 기획과 팀 운

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권유진 교감의 몫이다. 게

다가 사진, PP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는 왕세정 교위의 섬세한 감각은 그야말로 화룡정

점. 여기에 문길승 교위는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능력과 유머 감각을 겸비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자

타공인 ‘만능맨’으로 활약하고 있다. 

F
E

B
R

U
A

R
Y

+
 

교
정
과 

사
람
들

교
정 

이
야
기

1716

교
정
본
부 

교
정
기
획
과 

A
P
C
C
A 

준
비
기
획
단



설과 자국의 시설을 비교해 봄으로써 교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영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APCCA는 “교정 분야에서의 상호 

학습과 협력을 도모하며, 더 나은 교정 환경을 구축

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의될 

수 있다. 

제43회 회의 의제 초점은 ‘교정시설 인식 개선’

APCCA의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시스

템, 인구학적 조건, 그리고 교정행정과 관련된 고유

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

라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접근법과 해결 방안이 달

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난 42회 홍

콩 회의에서 논의된 ‘환경친화적인 교도소 설계’라

는 주제를 통해서는 국가별 입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한국에서는 지역사회의 

반발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빈번하다. 반면 사

국제경험이 풍부한 팀원들도 각자의 강점을 십분 

발휘한다. 남다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선주 교감

은 뛰어난 어학 실력으로 회의 준비 및 통역에서 빛

을 발한다. 업무의 무게로 사무실 분위기가 가라앉

을 때면, ‘긍정의 마인드’를 장착한 이천규 교위의 애

교 섞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군부대에

서 근무하다 해군 대위로 전역했다는 남서령 교사

의 독특한 관점 역시 준비단에서 없으면 안 될 핵심 

요소라고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강점과 매력을 지닌 멤버들로 구

성된 APCCA 준비기획단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

로, 오는 11월에 있을 ‘제43회 아시아·태평양 교정본

부장회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APCCA, 교정 과제 해결 위한 국제협력의 장(場)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수용자의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전 세계 법

치국가들의 공통된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

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교정본부장들은 1980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APCCA에서는 보통 2~3년간 논의되지 않은 내용 

중 당면한 교정 과제 5가지를 채택, 의제로 선정한

다. 이는 조정위원이 제출된 과제의 내용을 정리해 

상정하면 참가국이 토론을 통해 다음 해 의제를 최

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APCCA는 참가국마다 채택 의제에 대한 자국의 교

정 현실 및 해결 방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

는데, 그 내용이 모든 회원국에 효과적인 실증자료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 대표단에 개최국의 

교정시설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또한 APCCA의 매력 중 하나다. 이는 개최국의 시

회적 반발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은 중국에서는 오

히려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거나, 교정시설은 대

도시에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대해 승 

단장은 “직원과 가족의 생활 여건, 수용자 가족의 접

견 편의성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면 대도시

가 최적의 입지라는 논리”라면서 “이것이 설득력 있

는 주장으로 인정받았기에 지난 42회 회의의 의제

로 채택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할 때 우리

나라에서 이 주제는 쉽게 합의될 수 없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럼에도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교정기관

이 대도시에 자연스럽게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은 

APCCA 준비기획단에게 신선한 자극이 됐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하면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의 부정

적인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 이번 회

의의 의제*를 선정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시설의 입지 문제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정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승영근 단장

APCC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정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

는 동시에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설된 국제회의입

니다. 1980년 2월 25일 홍콩에서의 첫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국을 달리하며 지속되어 왔어요. 우리나라는 1983년 뉴

질랜드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부터 참석했으며, 제7차(1986

년) 및 제25차(2005년) 회의를 주관하기도 했죠. 그리고 20

년 만에 다시 제43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교정기관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

색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교정시설 

내 ‘약자 처우 문제’,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문제’와 같은 

시대적 과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개최될 제43

차 APCCA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좌측부터, 직함 생략) 이선주, 권유진, 승영근, 남서령, 왕세정, 이천규, 문길승, 황성원

�* �제43회 APCCA 의제 ① 교정행정의 도전과제 및 발전계획 ② 자원과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교정행정 향상 방안 ③ 교정행정의 국제협력 계획·도전과

제 및 성과 ④ 시설 내 약자 처우 방안 ⑤ 마약·알코올 및 도박 등 중독문제 수용자의 재범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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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

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은 교

정 정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교정행정을 구축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교정부터 한국 문화까지:  

국가 이미지 제고

APCCA 준비기획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국격에 

맞는 행사 준비’를 목적으로 꾸려진 부서다. 주요 

목표는 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대한민

국 교정본부의 첨단 교정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알

리고, 다양한 교정기관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을 통

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다. 특히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던 2005년 이래 스마트 교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만큼, 이번 회

의를 통해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APCCA 준비기획단은 국방부와 한국관광

공사를 포함한 민관학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교정 관련 주요 인사들에게 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

의 교정행정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

다. 교정기관 방문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

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자들에

게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교정본부의 성과와 비전을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회의 참가자들은 각국 교정 정책의 결정권자

이자 고위직 인사들로 구성된 여론 주도층으로, 이

들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문화와 성과를 자연스럽

게 알릴 경우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긍

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과 홍보 효과는 

국제행사의 주요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며, 대한민

국 교정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국가 전

반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의는 교정행정과 

국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교정 장비 업체 해외 진출 기회 기대

제43회 APCCA는 오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간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우리 교정본부가 국제 

회의 운영 경험을 더욱 강화하고, 교정 관련 국제 네

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정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정

보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전망이다.

승 단장은 “이번 회의에는 25개국에서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면서 “참가자들의 소

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기간 중 교정 장비 관련 산업체 전시를 

열고자 한다”고 귀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APCC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교정행

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증

진하기 위해 1980년 홍콩에서 시작된 국제회의다. 

현재 한국·캐나다·호주·일본·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7개국과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

구소(UNAFEI)·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

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한국 개최는 지난 1986년

과 2005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 교정행정의 국제

적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중요한 행사가 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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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25년 제43차 아시아 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이하 아태회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

해 법무부 교정기획과 아태회의 준비기획단의 일원으로서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열린 제42차 아태회의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자 한다.

꽤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한때 홍콩은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지였다. 지금

은 이름도 가물가물한 미남미녀 배우들, 가수들, 그리고 여러 편의 시리즈로 이루어

진 홍콩영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 

홍콩 스타들이 콘서트 또는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매스컴은 들썩

였고 광고판은 그들의 얼굴로 채워졌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고 영원히 빛날 것만 같았던 홍콩 스타들의 명성은 

기억에서 희미해졌으며,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중심은 구룡반

도의 작은 섬 홍콩에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예

전의 홍콩영화와 노래, 배우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홍콩 방문은 여

간 설레는 일이 아니었다. 

약 한 세기가량 이어진 영국 통치로 인해 서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 분위기를 대중문화를 통해 한껏 발산하던 홍콩은 비록 오래된 기억 속에 존재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금융거래의 중심지이자, 관광 명소로서

        교정본부장 회의 참가기(상)
제42차 홍콩 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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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홍콩은 건재하다. 또한, 정치 체제의 커다란 전환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개성은 

여전히 주목할 만했다.

홍콩 중국 반환 행사 우산 혁명

이 글은 홍콩에서 개최된 아태회의에 참가하는 동안 마주하게 된 아시아 태평양 지

역 국가 교정행정의 다양한 당면과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주최국인 홍콩 교정 행정

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더불어 이번 회의를 통해 깨

닫게 된 교정행정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Ⅱ. 제42차 아태회의 개요

- �아태회의는 1980년 홍콩 교정국장과 호주 범죄학 연구소장 간의 논의를 토대로 

시작되었으며, 회의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 

간 직무 아이디어 및 사례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공동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함과 

동시에 현재의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83년 회원가입 이후 1986년 

제7차 및 2005년 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개최 예정인 제43차 

회의는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가 된다.

- �제42차 아태회의는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홍콩 니나 호

텔 취엔완 웨스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대표단은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희정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및 아태회의 준비 기획단, 교화방송팀 등이 참가하였다.

- �해당 회의에는 총 22개국(개최국 포함) 및 네 개의 국제기구 및 단체가 참가하였으

며, 회의 프로그램은 교정 현안 관련 의제 발표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분 국가 및 단체

동북아시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베트남, 홍콩, 마카오 

오세아니아 남호주, 서호주, 피지,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인도 아대륙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 

국제기구
국제적십자회의(ICRC), 유엔 아시아 및 극동아시아 범죄예방 수용자 처우 

연구소(UNAFEI), 유엔 마약과 범죄 사무소(UNODC), 국제 교정 및 감옥 협회(ICPA)

Ⅲ. 홍콩 회의 주요 일정 등

- �아태회의는 총 5일간의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정 중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

은 교정행정 및 관련 의제 발표와 토론으로, 매년 다섯 개의 의제가 논의 된다. 

일자 회의 일정

11. 17.(일)
▶ 참가자 등록

▶ 재정 위원회 및 관리 이사회 참가

11. 18.(월)

▶ 개회식

▶ 제1차 업무협의

▶ 의제 1 교정행정의 도전과 발전계획 발표

▶ 환영 만찬 

11. 19.(화)
▶ 동시 진행 세션 (의제 2, 3, 4, 5 발표 및 토론)

▶ 의제 선정위원회 

11. 20.(수)
▶ 샤추이 교도소 방문

▶  명소 방문 (만불사, 옹핑마을)

11. 21.(목)

▶  로우 여자 교도소 방문

▶  제2차 업무협의

▶  폐회식

- �첫 번째 의제는 ‘교정행정의 도전과 발전계획 발표’라는 주제로, 모든 참가국 및 국

제기구 등이 해당 연도의 당면과제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

며 전원회의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22개의 참가국 중 21개 국가 및 세 개의 국제

기구가 의제 1 발표에 참여하였다. 

- �의제 2부터 5까지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장으로서 회원국의 자율적

인 참여를 통해 진행된다. 제42차 회의의 의제 2~5는 전차 대회인 41차 베트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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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서 2024년까지의 1년 사이에 약 27%의 수용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구금 위주 형사정책의 결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구금 위주의 정책을 지역

사회 교정 또는 가석방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21)
Mean (Depression)
Mean (Stress)
Mean (Anxiety)

9.88 4.71  8.06 5.47  13.29 8.82
pre   post   pre  post   pre    post

필리핀 수용 인구 (2004~2024) 캄보디아 수용 인구 (1998~2024)

- �과밀 수용 문제는 국가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었다. 인도의 

경우에는 과밀 수용을 타개하기 위해 재판소요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수용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용자 한 사람당 구금 기간을 축소하

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시설 신축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 교정을 통해 교정시설 내의 인구 유입 자

체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태국, 피지 및 말레이시

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었다. 

-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또한 제시되었는데, 통가, 피지 및 솔로

몬 제도와 같은 남태평양 도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절대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

리고 있어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 신축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국제사회 

및 이웃 국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국가

들의 경우 호주 및 뉴질랜드, 그리고 국제기구의 원조를 통한 장기적인 시설 개선 

및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더 많은 이웃 국가의 관심과 원조를 호소했다.

통가 교정시설 피지 교정시설

태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동시에 진행되는 세션으로 셋째날 오전 의제 2와 의제 

3 발표 및 토론, 같은 날 오후 의제 4와 의제 5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 제42차 아태회의의 의제 및 각 주제별 토론 참가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제 발표

의제 1
•‌�교정행정 도전과제 및 계획  

Challenge and Initiatives in corrections
모든 참가국, 국제기구 

의제 2

•‌�직원훈련, 역량 강화 및 개발: 전문성, 책임감 및 원조적 문화 조성 

‌�Training, fostering and developing staff: Ensuring a professional, 

accountable and supportive culture

홍콩, 마카오, 피지,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남호주, 중국, 

방글라데시

의제 3

•‌�교도소 내 폭력 감소와 시설 및 지역사회 내 범죄자 관리·교정 

교화를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n aid to reducing prison violence, and to 

managing and rehabilitating offenders in prison and the 

community

홍콩, 중국, 피지, 싱가포르

의제 4

•‌�교정 교화 및 재통합 향상을 위한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Working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to improve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홍콩, 중국, 마카오, 피지,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의제 5

•‌�환경친화적 교도소 설계, 건축 및 운영 방안

How to design, construct and operate prisons in a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홍콩, 중국, 피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Ⅳ. 의제 발표를 통해 본 각국 교정행정의 공통점과 특수성

[의제1] �교정행정의 도전과 계획  

(Challenges and Initiatives in Corrections)

- �첫 번째 의제와 관련된 각국의 발표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밀 수

용, 직원 인력 부족, 약물 범죄 수용자 증가 등의 문제와 함께 지역적 특수성과 연

관된 문제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절대적인 예산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되

었다.

① 과밀수용

- �과밀 수용의 경우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의 발표를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일례로 필리핀의 수용률은 2024년 현재 243%에 달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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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약 및 약물 중독 수용자 증가

- �급증하는 마약 및 약물 중독 수용자 문제는 많은 국가가 제시한 주요 당면 과제였

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내에서의 마약 확산 방지뿐 아니라 증가하는 마약 수용자

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 및 재활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고민이 주된 논의 소재였다. 

대한민국은 마약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교정기관에 마약 재활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회복 이음 등의 집중적인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현재 전체 수용자의 약 75%가

량이 마약 사범인 태국의 경우에는 단순 마약 투약자를 가해자가 아닌 약물 문제

의 피해자로 바라보도록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구금을 통한 형 집행 보다 재활 프

로그램을 통한 중독 치료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③ 직원 부족

- �과밀 수용뿐 아니라 시설 내에서 일할 직원 부족 문제 또한 여러 국가의 당면과제

로 제시되었다. 만성적인 직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콩의 경우 로봇 순

찰견, 로봇 교도관 등 교정시설 내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인력 소모를 대체하고, 직

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마약 투약 

검사, 출입자 신원확인 및 수용자 투약 등에 필요한 인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자동 

소변 검사기, 즉석 모발 분석기, 안면인식 시스템 및 자동투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 인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 �직원 부족을 기술의 도입으로 대체하는 것 이외에 임금 인상 및 격오지 근무자 수

당 인상 등의 물질적인 유인책을 통해 신규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뿐 아

니라 원격지 교정시설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었다.  

④ 국제기구의 역할

-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홍수, 혹서, 태풍 및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국제적십자회의(ICRC)의 조사에 따르면, 최

근 약 30개의 국가에서 122건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예측 가능성이 낮

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의 위험도를 수치화하는 한편 재해 

유형 및 강도 그리고 재해 발생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제

시하였다. 

- �또한 환경 및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국가를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는 가택 구금, 가석방 및 회복적 사법 등의 과밀 수용 해소 방안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개별 국가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수용차 처우 극동 

사무소(UNAFEI)의 경우 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 훈련 코스를 개설하여 

지역 국가 교정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지원하였다. 

[의제2] �직원훈련, 역량강화 및 개발：전문성, 책임감 및 원조적 문화 조성 

(Training, Fostering and Developing Staff: Ensuring a Professional, 

Accountable and Supportive Culture)

- �직원훈련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많은 대표단이 공감하는 주제였다. 

각 국가의 행정적 특수성에 따른 중점과제 및 정책은 비록 차이를 보였으나, 직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원 역량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교정행정의 효과성 확보와 

함께 직원 업무 부담 경감 및 업무 책임성 향상 등으로 수렴되었다. 

- �국가별 직원훈련의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직원의 업무 관

련 지식을 함양하여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전 훈련을 통

해 실제 사고 및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

법이다. 

- �전자의 경우 대한민국, 싱가포르, 중국, 피지 등 여러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되

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연수원 및 사이버 교육센터를 통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별, 업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직원 교육뿐 아

니라 승진자 및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책임성 및 전문

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교정행정 전반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모든 직원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보직 제

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직원에게 감독자 직

급으로의 승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직원이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경

우 장학금을 지급하여 직원 개개인의 지적/업무적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독

려한다. 

- �중국은 직원들의 책임감, 전문기술 및 협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법질서, 범죄학, 

교정 이론 및 기술, 실무 운영 등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관련 학과 대학

교수와 연구원, 실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 자원을 통해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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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로를 인정받아 남호주 교정국은 국제 교정 및 감옥협회

(ICPA)로부터 우수 표창을 수여 받았다.

여성 관리자 원주민 출신 관리자 ICPA 표창 수상 

- �홍콩 및 마카오는 실제 사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홍

콩은 훈련 결과에 중점을 두고, 대면식 강의 수업, 가상 시나리오 훈련 및 시나리

오 훈련이라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단계 대면 수

업을 통해 참여 및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2단계 가상훈련에서는 1단계에서 학습

한 내용을 응용함과 동시에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게 한다. 마지막 3단계 교육에서는 1, 2단계에서의 훈련을 바탕으로 실

제 시설 상황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훈련을 통

해 직원들은 실제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업무의 자신감이 고취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단계 대면식 수업 2단계 가상 훈련 3단계 시설 훈련

- �마카오의 경우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비상 상황, 집단 폭동, 폭력 사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술 대응팀을(Tactical Response Unit) 마련하

여 이들의 현장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시설 내 폭력사고, 부정 물품 반입과 유통, 자연재해 및 기타 다양한 사고 상황 

대처뿐 아니라 고위험 수용자 이송 및 수색, 대형 행사 계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높은 업무 수행력을 갖출 수 있다.  

- �피지의 경우 신규임용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능력 발달을 위한 보수 교육, 승진

자 교육 및 관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표준화되

고 지속성이 담보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와 더불어 뉴질랜드 및 호주 등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지의 교정 공

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 비접촉 마약 탐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직원 역량 강화 노력을 시행 중이다. 

신규직원 훈련 군부대 협력 훈련 직원 해외 연수

- �방글라데시 역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치 사회적 상황에 의해 급진주의 대응 훈련 및 급진주의 수용자에 대한 보안 향

상 훈련 코스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무기 사용을 비롯한 군사훈련 및 훈련 교관 교

육 프로그램 역시 마련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해외 파견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방안 역시 모색하고 있어, 2021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총 33건의 

해외 파견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훈련 예시 2020~24 훈련 참여 직원 해외 훈련 프로그램

- �남호주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수용관리에 중점

을 두던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직원 개개인이 향상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교정행정 및 관

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인종적, 문화적, 성적으로 다양

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관리자로 승진하여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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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대응팀 훈련 모습

[의제3] �교도소 내 폭력 감소와 시설 및 지역사회 내 범죄자 관리·교정교화를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기술 

(Techology as an aid to reducing prison violence, and to managing 

and rehabilitating offenders in prison and the community)

- ��이번 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하였다. 

홍콩은 2018년부터 전략적으로 스마트 교정을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태블릿을 

통한 수용자 교육, 각종 화상 접견 및 화상 진료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순찰 로봇, 

드론 순찰 및 비디오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종래 서류작업으로 이뤄지던 시설 내 인수인계 및 

각종 민원 업무 등을 태블릿 PC 및 단말기 운용으로 대체하여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수용 현황 관련 중요 정보 누락 등의 문제가 현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문서 작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 및 시간 지연 등의 문제도 상당히 감소하

였다. 

로봇 순찰견 화상 접견 수용자 키오스크

-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통합 보안 시스템(Integrated Security System)에 따라 시설

에 대한 외부의 접근 또는 침입, 주벽 방어. 보안관리. 비디오 감시 및 수용자 소요 

알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자원 소모, 운영 시스템의 복

잡화 등에서 탈피하고자 차량추적, 수용자 위치추적, 비디오 인터컴 및 시청각 분

석 기능을 더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출입자의 생체정보 활

용, 안면인식 기술 구현, 셀프서비스 키오스크 운영 등을 통해 인력 및 물적 자원

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통제실 신체정보 판독기 수용자 키오스크

[의제4] �교정 교화 및 재통합 향상을 위한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Working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to improve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 ��교정 교화 및 출소 이후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통합 등을 위한 지역사회, 비정

부기구와의 협업이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과거의 

구금 위주의 형사 정책에서 탈피하여 회복적 사법 및 지역사회 교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피지와 말레이시아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수

용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여 단기적으로는 출소 후의 

재범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

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및 종

교단체 등 광범위한 사회 주체의 조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말레이시아 가족 유대 강화 프로그램 피지 가족 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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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가족의 시설 접근을 위한 에너지 소모가 현저하

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중교통을 통한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 역

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홍콩은 옥상 정원 등이 포함된 그린 빌딩 디자인을 채용하는 한편 조립식 건축법

을 이용하여 폐기물과 소음 및 분진에서 자유로운 시설 건립 양식을 제안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싱가포르는 외부의 열기를 차단하는 방열 설비 및 자연풍과 채광

을 최대한 이용하는 시설 구조를 소개하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시설 입지의 환경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실내 온도 조

절 및 지속 가능한 자재를 활용한 시설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태양광을 

넘어 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까지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선보였다. 또한 

빗물이나 하수를 재활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소개하여 장기적인 용

수 절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립식 공법 그린빌딩(옥상 정원) 재활용수 농업 활용

- �시설 내 처우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홍콩에서는 가족 및 외부 전문

가와의 협업을 통한 수용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 종교단체, 

자선 단체 및 동물심리치료 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

부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서 현격한 우울 및 불안도 감소가 확인되어 해당 

프로그램들의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프로그램 협력 단체 현황 프로그램 참여 전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측정 

- �이 밖에도 중국에서는 청소년 단체 및 지역 서비스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

회 교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높은 재범률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 주거, 보건 서비스 등의 개선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태국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용자

를 대상으로 한 행동교정 및 명상 프로그램 등을 종교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

행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교정 교화 및 재통합 프로그램

에 대한 참여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제5] �환경친화적 교도소 설계, 건축 및 운영 방안 

(How to design, construct and operate prisons in a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 �환경오염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를 바탕으로 시설 설계 및 운

영에서의 친환경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가에서 시설 

자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였다. 중국은 100% 태양

광 발전으로 운영되는 시설과 함께 현재 계획 중인 물 절약 및 냉난방 효율 증대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의 위치적 조건 역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주요한 요인임을 역설하였다. 교정시설을 대도시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

중국 교정시설 전경

▶ 다음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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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369명 마약류사범은 남성이 337명, 여성이 32명으로 20대가 48명(13%), 30대가 94명

(25.5%), 40대가 94명(25.5%), 50대가 103명(27.9%), 60대 이상이 30명(8.1%)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그 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육수준, 범수, 형기

는 표로 제시하였다(표2).

<표2> 마약류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상세구분
탐색적

요인분석(명)
%

확인적

요인분석(명)
%

나이

20대 15 16.9 33 11.8

30대 21 23.6 73 26.1

40대 24 27.0 70 25.0

50대 22 24.7 81 28.9

60대 이상 7 8.5 23 8.2

성별
남 88 98.9 249 88.9

여 1 1.1 31 11.1

교육

수준

초졸이하 12 13.5 32 11.4

중졸 21 23.6 71 25.4

고졸 45 50.6 148 52.9

대졸 이상 11 12.3 29 10.3

범수

초범 31 34.8 78 27.9

재범 37 41.6 112 40.0

3범 이상 21 23.6 90 32.1

형기

1년 미만 16 18.0 31 11.1

1년 이상 1년 6월 미만 20 22.5 60 21.4

1년 6월 이상 2년 미만 18 20.2 56 20.0

2년 이상 2년 6월 미만 17 19.1 75 26.8

2년 6월 이상 3년 미만 4 4.5 24 8.6

3년 이상 14 15.7 3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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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면적인 강인함과 의지가 더 큰 가치를 지닌

다고 여긴다(유권종, 2013; 전종윤, 2022). 변화에 있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실천을 강조하는 서양 문화권과 다른 가치관이다. 이러한 차이를 수용하여 유지 요

인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탐색적 요인분석

URICA의 척도가 어떤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간 회전은 사교회전방식인 Direct Oblimin을 사용

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 value), 누적분산비율이 55∼65%

가 되는 지점과 스크리 도표 결과를 확인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

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KMO(Kaiser-Meyer-Olkin) 수치와 Barlett의 

구형성 검증 실시 결과, 본 연구의 KMO 수치는 .82, Barlett의 구형성 검증 값은 χ²

이 1544.541, df = 276, p < .000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을 넘는 요인은 4개이며 누적분산비율도 4요인 시 

60%를 넘어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4요인이 적합해 보였다. 또한 문항 선정 시 다수

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 평가가 필요한 교정시설의 특성 상 24문항 버전을 활

용하였으므로, 최종 문항의 선정 시 여러 문항의 탈락으로 원척도가 훼손되는 것을 

지양하였다. 

적합한 문항 선정을 위해 최소 공통성 수치의 cut-off score로 .25 ~ .40이 제안되므

로(Beavers et al., 2013) 공통성 수치를 .35에 맞춰 분석하였으며 그보다 낮은 문항

은 없었다. 다음으로 .3 혹은 .4 이하의 낮은 요인적재를 보이는 값을 제거하였는데 

이 기준으로 문항7(.37)이 .4보다 낮아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요인적재량이 크게 낮

은 편이 아니므로 제거하지 않았다. 표2에 24개 문항의 적재량과 각 요인의 설명량

을 제시하였다. 4개 요인의 총 설명량은 66.05%, 1요인이 59.24%, 2요인이 35.69%, 

3요인이 47.55%, 4요인이 66.05%로 나타났다. 요인 문항 중 원척도와 다르게 묶인 

점이 있어 해당 요인과 문항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전숙고 요인 문항1, 5, 7, 16, 19, 22와 숙고 요인 문항 3, 6, 14, 17은 잘 묶였으

나, 실행 요인 문항2, 4, 8, 11, 18, 23에 문항10, 20이 같이 섞였다. 문항10, 20은 원

척도에서 유지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으나, 문항의 내용에 나타난 회복 유지 행동

이 영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가 구체적

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원척도

의 영어 표현 그대로 유지하고 실행 요인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

다. 

다음으로 유지 요인이 문항12, 15, 21, 24는 잘 묶였으나 숙고 요인 문항9, 13이 같

이 묶였다. 문항9와 13에는 내 문제를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와 회복을 위해 더 노력

하고자 하는 내면의 강한 욕구가 드러난다.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중독자

들은 대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와 다짐은 이미 치료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독자에게만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유교 문화

<표3>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4

요인1  전숙고(precontemplation)

1. 나는 마약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63 -.23 -.06 -.18

5. �나는 마약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이다
.57 -.50 -.19 .18

7. �내게 몇가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정말로 변화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37 -.07 -.06 .25

16. �내게 마약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68 .02 -.09 -.32

19. �마약에 관한 교육, 상담, 치료 같은 것은 모두 지루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게 낫다
.79 -.34 -.13 .31

22. �내게 마약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그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고 싶지 않다
.70 -.01 -.06 -.16

요인2  숙고(contemplation)

3. 나는 뭔가 변화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16 .52 .45 -.11

6. �나는 이번 프로그램이 내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09 .67 .42 .13

14. 이번 프로그램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있다 -.09 .92 .53 .47

17. 나는 누군가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18 .65 .41 .14

요인3  실행(action)

2. 나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06 .39 .80 -.09

4. �가끔 내 마약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04 .42 .67 .04

8. 나는 변화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03 .57 .76 .02

10. �나의 소원처럼 이미 변화를 시작한 내 마약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것이다
-.15 .59 .81 .33

11. �나는 변화에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 .48 .9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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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 적합도 및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표집한 28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

인분석을 통해 최종 도출된 4요인 모형(24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평가방법은 모형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 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검증에

서 TLI, CFI는 .70을 초과하면 수용가능하며 .90에 근접하면 양호한 모형이다(문수

백, 2009). RMSEA 적합도는 김수영(2016)은 .05, 김청택(2016)은 .08을 기준치로 

보았다. TLI는 .90, CFI는 .92, RMSEA는 .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 4요인 모형을 선정하였다.

URICA를 해석하는 방법은 군집분석을 통한 프로파일링 방법과 총점의 평균을 활

용한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수의 인원을 평가해야 하는 교정 환경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

제 큰 표본일 경우 하위 그룹이 너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군집분석 수행에 어려

움이 있었으며,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모집단 및 여러 표본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roject MATCH Research Group, 1997). 프로파일링 

방법은 4단계의 총점수를 활용하는 반면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평균을 

활용한다.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따르면 URICA를 통해 평가된 내담자의 회복단

계는 절단점에 따라 해석된다.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하위 요인점수

들의 해석을 돕기 위해, 각 요인들의 총점을 평균으로 전환하여 절단점  표를 제시

하였다(표5). 이 표를 통해 본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점수를 해석할 경우, 대다수가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정시설 내 대다수의 마약류 사범이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마약으로부터 획득한 즐거움과 단약 결심 사이에서 여

전히 갈등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복 실천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다.

18. �사람들은 말로만 쉽게 마약을 끊겠다고 한다. 나는 실제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 .42 .93 .37

20. �나는 마약에 대한 욕구나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13 .49 .88 .33

23. 나는 적극적으로 내 마약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4 .23 .73 .06

요인4  유지(maintenance)

9. �내게는 정말 마약문제가 있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5 .42 .45 .60

12. �나는 일단 마약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은 마약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10 .30 .41 .70

13. 나의 마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알면 좋겠다 -.21 .49 .52 .65

15. �마약사용에 대한 나의 변화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격려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15 .38 .33 .66

21.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마약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03 -.01 -.10 .59

24. �나는 마약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매번 또 다시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힌다
.05 -.06 .04 .64

Eigenvalues 3.24 7.38 4.14 4.27

Percent of variance (%) 11.69 35.69 11.86 6.81

Cumulative percent of variance (%) 59.24 35.69 47.55 66.05

<그림2> 스크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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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기준지표

χ² df TLI CFI RMSEA

4129.170*** 228 .90 .92 .07

†p<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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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83, 전숙고 

요인은 .82, 숙고 요인은 .79, 실행 요인은 .93, 유지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는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구인타당도

표준화된 개별모수 추정치로 구인 타당도(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Kline(2011)은 수렴 타당도의 기준으로 표준화된 요인적재 추정치가 .5 이상, 변

별 타당도의 기준으로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 .9 이하를 제안하였으며, 평균분산추

출량(AVE)은 .5 이상, 개념신뢰도(C.R.) 값은 .7이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은 .36 ~ .85로, 기준치를 만족하지 않는 것은 문항 21(.36), 

24(.41)이다. 

문항21과 24는 유지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묻고 있

다. 회복의 변화단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발

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중독자가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과 그 

노력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의미한다. 치료의 경험이 적고 자발적 회복 동기가 낮

은 마약류사범의 경우 이 두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재활경험 후 재발이 자연스러움을 인정하고 그로인해 느끼는 두려움보다 치료에 대

한 불신이나 낮은 동기로 인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문항이 유지

요인에 충분히 적재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순환모델로서의 

변화단계를 설명하는 필수 요소이므로 문항 21과 24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체 평균분산추출량(AVE) .70, 개념신뢰도 값(C.R.) .98로 수

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5>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절단점(cut-off score)

URICA 변환점수
total

(N=369)

female

(N=32)

male

(N=337)

12~14점 preparators into action takers 71 3 68

8~11점 contemplators 225 26 199

7점 이하 precontemplators 73 3 70

<표6> 문항별 요인적재량 및 요인 간 상관

요인 문항 요인적재량

전숙고 →

URICA-DO 1 .55

URICA-DO 5 .59

URICA-DO 7 .70

URICA-DO16 .62

URICA-DO19 .80

URICA-DO22 .66

숙고 →

URICA-DO 3 .63

URICA-DO 6 .94

URICA-DO14 .79

URICA-DO17 .67

실행 →

URICA-DO 2 .66

URICA-DO 4 .64

URICA-DO 8 .51

URICA-DO10 .53

URICA-DO11 .74

URICA-DO18 .78

URICA-DO20 .85

URICA-DO23 .60

유지 →

URICA-DO 9 .61

URICA-DO12 .81

URICA-DO13 .90

URICA-DO15 .95

URICA-DO21 .41

URICA-DO24 .36

요인 간 상관

전숙고와 숙고 -.31**

전숙고와 실행 -.16**

전숙고와 유지 -.22**

숙고와 실행 .68**

숙고와 유지 .69**

실행과 유지 .55**

†p<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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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URICA가 마약류사범의 회복단계를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

임을 보여준다. 또한 비선형적인 회복과정의 진행을 설명하는 변화단계 모델을 소

개하면서 마약 중독의 치료 가능성을 재조명한다. 마약류 물질의 강한 중독성 및 마

약류사범의 자기통제력 상실, 은폐성과 비자발성 등 특성으로 인해 마약 중독치료

가 쉽지 않음에도 변화단계 모델에 따르면 각 회복단계에 대응한 적합한 치료를 제

공함으로써 치료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순환적인 중독의 회복과정을 이해

함으로써 치료 과정 중 반복된 재발로 인한 좌절감과 자포자기 및 무기력감 등을 치

료자와 내담자가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이 불법으로 처벌되어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경로

로서 형사사법체계의 비중이 크며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 개입이 요

구된다. 이에 마약류사범 수용 후 빠른 개입이 가능하며, 장소와 시간적 제약 없이 

다수의 마약류사범에 대해 전문적 중재가 가능한 교정시설 내 중독재활치료의 중

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와 노력은 마약류사범의 범인성 제거 및 치료재활 성과를 동시에 이루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타당도 산출식인 평

균분산추출량(AVE)과 상관계수의 제곱을 산출하였는데(Fornell &  Larker, 1981), 

모든 요인의 평균분산추출량(AVE)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높아 변별타당도가 확

보되었다.  

2) 동시타당도

동시타당도는 단약자기효능감 척도,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 열망 척도

(K-SOCRATES-D), 한국판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DASS)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단약자기효능감과 회

복단계는 .32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K-SOCRATE-D의 행동실천 요인과는 .50, 인식 

요인과는 .57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회복단계가 상승할수록 단약 자기효능

감, 변화 준비도에 있어 행동의 실천 정도와 문제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 우울·불안·스트레스와 회복단계는 -.16의 부적상관을 보였고 회복단계척도의 

4개 요인 중 자기 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숙고 요

인과 회복단계는 -.59의 부적상관을 보였다. 전숙고는 나머지 3개 요인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회복단계가 상승할수록 우울·불안·스트

레스는 줄어들고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줄어들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7> 각 요인의 변별타당도

요인 C.R.
요인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

전숙고 .82 .43

숙고 .85 .09 .59

실행 .87 .03 .46 .45

유지 .85 .05 .48 .30 .51

†대각선 성분은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량(AVE), 대각선 아래 성분은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표8> 척도 간 동시타당도

단약효능감
우울불안

스트레스

회복단계

URICA-DO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 열망 

K-SOCRATES-D

행동실천 인식 양가감정

단약효능감 1

우울불안

스트레스
-.41** 1

회복단계 .32** -16** 1

URICA-DO .64** -.19** .50** 1

행동실천 .05 .13* .57** .29** 1

인식 -.20** .31** .02 -.05 .33** 1

양가감정

 †p<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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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및 다른 약물중독행동 관련 척도들 간의 동시

타당도를 확인한 바, 회복단계가 상승할수록 고위험 마약 사용 상황(즉,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 주위 마약남용자들의 압력, 신체적 고통, 마약 사용 중단에 따르는 

금단과 갈망 증상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단약을 할 수 있다는 신념 및 기대감이 

상승하였고, 스스로 마약중독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회복을 위한 준비도 

및 행동실천이 증가하였다. 반면 회복단계가 낮을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자신의 문제를 부인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회복단계가 치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었으며, 회복단계

에 따른 마약류사범의 여러 심리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결과들을 통해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는 4개의 요인, 24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하고 타

당화된 도구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의의는 마약류사범 중독치료의 가능성을 재조명했

다는 데 있다. 이들을 처벌의 대상 혹은 치료 불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회복이 

가능한 대상으로서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회복단계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복단계의 평가를 통해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대다수가 숙고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중독 및 변화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고 회복 의사결정

과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회복과정을 설명하는 변화단계 모델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사범에

게 적합한 치료로서 이 치료모델을 통해 마약중독치료 및 재활에서 높은 효과를 거

두기 위하여 표준화된 치료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URICA는 회

복단계를 평가하여 변화의 과정을 직관적으로 확인시켜 주기에 치료자와 내담자가 

치료모델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회복단계가 정확히 측정될 때, 이 모델은 각 

회복단계에 필요한 의미 있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내담자가 자기 자신 및 치료를 

통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DiClemente, Schlundt, & 

Gemmell, 2004).

미국 표본으로 개발되고 여러 나라의 다양한 중독 치료 장면에서 타당화된 URICA

를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 회복단계의 평가가 

치료의 효과성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먼저, URICA의 문항이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게 적절한지 번역 및 감수 과정을 거쳐 24개 문

항을 번안하였다.

다음으로 URICA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

리나라 마약류사범 표본에서 URICA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회복단계는 중독관

련 변화단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Prochaska & Diclemente, 1986; 

Werch, & DiClemente, 1994; Nidecker, DiClemente, Bennett, & Bellack, 2008), 

분석 결과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4요인 구조(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가 적합하다

고 보았다. 원척도와 달리 문항10과 20, 문항9와 13이 다른 요인으로 묶여, 해당 요

인과 문항 내용을 확인하였다. 영어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여 

각 문항을 변경된 요인으로 재설정하였으며, 총 24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 모형적합도를 분석하였고 양호한 적합성을 보여 4요인 

모형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으로 안정적이었고 하위 요인 또한 .79 ~ .93으로 안정적인 신

뢰도를 보였다.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의 구인 타당도 확인 결과, 문항21과 24 외의 

각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적재 추정치가 .5이상이며 개념신뢰도(C. R.)가 .7 이상으

로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문항21과 24는 유지 요인에서 중요한 ‘치료 이후 재발

의 두려움’에 대해 묻고 있다. 치료의 경험이 적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경우 

이 두 문항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변화단계 모델 설명에 있어 중

요한 문항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두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각 요인 간의 변별타

당도는 평균분산추출량(AVE)과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하여 평균분산추출량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한 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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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의 개발로 마약류사범의 중독치료 장면

에서 치료자는 회복의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마약 중독자인 내담자에

게 쉽게 접근하고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내담자는 치료의 과정에서 자신의 회복단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서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변화 동기를 유지함으로써 힘겨운 치료 과정

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치료 장면

에 속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중독치료 장면에 속한 마약 중

독자에 대한 적용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수의 내담자

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교정시설의 특성 상 32문항의 URICA 원

척도 대신 24문항 버전을 사용하였으므로 원척도와 달리 다른 요인으로 묶인 문항

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추후 요구된다. 셋째, URICA에서 측정하는 회복단계는 

각 요인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순환모델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요인 내 문항이 다른 

요인에서도 .30이상을 보이는 교차요인적재(Costello & Osborne, 2005)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URICA의 특성을 고려한 교차요인적재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 마약류사범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

나 여성의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수의 여성 마약류사범을 대상으

로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회복단계를 평가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과정을 개별 마약류사범의 회복 

특성에 맞추어 조율하는 데에 적용이 가능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

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교정시설 외 다른 형사사법체계 내 중독치료 장면에 속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형사사법체계 내 중독재활치

료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애쓰는 치료자,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귀중한 통찰

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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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북한

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

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

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중독, 범죄, 재범 이정숙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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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NIDA, 2024) 마약류 투약자들은 강력

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위주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박진실, 2017:188).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계속 증가할 경우 개인적인 건강의 위험 수준

을 넘어 남한 사회에 공중 보건을 비롯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여 심각한 영향을 끼

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류 범죄의 실상과 문제를 파악하

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 마약류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관련 기관에서 보안

상의 이유로 축적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며 마약류 범죄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여 그에 따

른 예방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과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북한이탈

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둔 재범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독

1)  중독의 개념과 용어

 

중독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 때문에 우리 몸에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의미의 중

독을 뜻하는 영어단어 ‘intoxication’과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이 외부물질에 의하거

나 인터넷, 도박처럼 행동에 의존하게 되는 ‘Addiction’으로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Addiction’은 ‘~에 사로 잡히다’, ‘~의 노예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dicere’에서 유래되었다. 현재 중독이라는 단어는 관점에 따라 전문적, 사회적, 

대중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중독의 핵심증상을 영문 이니셜인 ‘3C’로 설명할 

수 있다. Compulsive use(강박적 사용), out of Control(조절의 실패), Continuous 

use despite of bad consequences(나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중

독의 대표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즉, 중독은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

절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박상규 외,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COVID-19

로 인해 국경 봉쇄가 강화되기 전까지 2012년 이후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평균 

1,300명대를 유지하여 현재 34,121명에 이른다(통일부, 2024. 3월 기준). 한국 정부

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적응하기에 북한 독재체제에서 채득한 획일적·폐쇄적 사고와 

남한 사회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김윤영, 2017:76), 생활기반의 어

려움과 경제적 자립의 부족, 자본주의 체제의 인식 부족 등, 사회적 부적응을 겪고 

있다(임창호, 2016:218; 김다은, 2020:1). 또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규범, 2022:168), 특히 남한과 북한의 법체계나 법

문화의 차이로 인해 법지식이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피해를 보거나 범죄

에 가담하고 있다(최영신, 2015:164; 양양규 외 2021:143).

북한이탈주민이 일으키는 범죄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다양

한 유형으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

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 된 북한이탈주민은 총 812명이며, 그 중 마

약류 사범이 264명(32.5%)으로 수감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1) 마약류는 

매년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 중 30%를 웃도는 심각한 범죄율을 보이고 있

어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이 무분별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은 바로 중독성 때문인데,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7,611명으로(마약류범죄백서, 2023:129) 30여 년 전 마약류 범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넘기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

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되어 중독에 이르게 하는 물질로(Gorski, 1986) 

암수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마약류 범

죄는 가족과 친구 관계의 파탄, 재정적 문제와 실직, 사고와 부상이라는 문제에 이

르게 하지만(류창현, 2024:38) 단지 이런 개인으로 한정된 범죄만이 아닌 판매와 유

통에서 나아가 성범죄, 불법촬영, 살인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박성수, 2018:54 ;박동균·장철영, 2019:71:김재민·이봉한, 

2021:281)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나 마약류 사범 중 특히 

1)　�데일리굿뉴스, “탈북민 수감자 33%마약사범...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2024.02.20. https://www.

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7 2021.05.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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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약물 이외의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끼기

가 어렵게 된다. 이처럼 약물사용으로 인해 보상회로가 있는 변연계가 망가지게 되

고 감정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나 심한 우울증, 불안 등을 보이게 된다

(Goldman, 1999: 조성남 외, 2021; NIDA, 2024).

(2)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며 잠시동안은 현실적 문제를 

잊을 수 있게 되어 갈등이나 불안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신

체적·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가족의 무관심, 가정폭력, 친구나 동료 관계 부족, 외상

사건 등에 해당한다(류창현, 2024:42). 약물 중독자들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성

격적인 취약성이 있는데,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으며, 스트레스 대처능

력이 미숙하고 도덕·윤리적 행동이나 가족 관계 등에서 자기인식이 떨어져 자아개

념이 부정적으로 인식된다(Campbell &Stark, 1990; Wanberg & Milkm, 1998: 박상

규, 2002: 조성권 외 2021; 박상규 외, 2018).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

게 되는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쉽게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조근호 외, 

2011:37). 이런 심리적 요인으로 약물을 했을 때 보상(쾌락)이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학습되어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보상이 주어지

면 더 강화되는 조작적 조건 형성 학습이론(skinner)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조근호 

외, 2011:43). 즉, 특정한 상황에서 자극(S)과 반응(R)의 결과가 보상적일 때 증가하

며, 이는 몇 차례만의 경험으로도 신속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나 외, 2020).

(3)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은 친구와 동료 간의 마약류 권유와 남용, 사회지원 부족, 낮은 사

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다(류창현, 2024:42). 이런 사회·환경적 요인을 약물사

용에 이르게 되는 범죄이론 중에서 외부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이론 몇 가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은 사회적 유대의 정도

가 강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고 유대의 정도가 약하면 더 많은 일탈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관계 맺을 대상이 매우 부족하

고,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유대 정도가 약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김성훈 외, 2015:70). 북한 청년과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겪은 심각한 식량과 경제난으로 가족의 해

체에 따른 불안정 애착과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약물 남용과 같은 중독에 빠

2018:17). 약물2)에 관한 중독용어에는 물질·오용·남용·내성·금단현상과 같은 용

어가 쓰이는데 이를 정리하면, 물질(substance)은 뇌에 영향을 주어 신체적·정신

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하고, 오용(mususe)은 물질을 적절한 용도

로 사용하지 않고 용량이나 방법을 임의대로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이며, 남용(abuse)은 의도적으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물질(substance)을 사용했을 때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차 양을 증가시키는 내

성(tolerance),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견디기 어려운 금단현상(withdrawal 

symptoms)이 있다(Griffith, 2005; 조성권 외, 2007:178; 조근호 외, 2011:16).

2) 중독의 원인과 특성

 

중독의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 따른 주장이 있다. Herrnstein & Prelec(1992)은 중독

을 네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첫째, 질병으로 보는 관점 둘째, 합리적 소비자

로서 중독 행동을 선택한다고 보는 관점 셋째, 인지하지 못한 채 점차 중독 대상에 빠

져들게 되는 ‘유혹이나 타락의 길(primrose path)’로 보는 관점 넷째, 중독을 ‘분열된 

자기(divided self)’로 보는 관점이다(박상규 외, 2018:29). 그러나 중독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약물중독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

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조성권 외, 2007;조근호 외, 2011:57) 해석한다.

(1)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원인은 중독이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reward 

pathway)라는 부위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나 기쁨, 보람이나 행복 등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보상회로이다. 이 보상회로에 신경전달물질

인 도파민이 영향을 미치는데 도파민이 증가하면 쾌감이나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

며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약물은 이 보상회로에 도파민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순간

적인 즐거움을 느낌으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뇌는 적응(내성)하게 되어 처음 느꼈던 최고치의 쾌감에 다시 도달하기 위하여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약물로 인해 보상회로의 민감도는 감소하게 

2)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마약류를 ‘drug’으로,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이라는 용어로 번역한다. 일반적

으로 약물이라는 용어는 마약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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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에 관한 법률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각각 분리

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0년에 하나로 통합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

관리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형법」 등으로 마약류를 규제·관리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

칙)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등, 해당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영리

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제59조(벌칙)에는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포함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사

용한 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그 외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각

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등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에 관한 내용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마약류범죄백서, 2022; 법무법인 진실, 2024).

3. 선행연구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식적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실태와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론 보도와 연구보고서 

등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과 

마약류 범죄의 실상과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윤홍희, 2010; 

임창호, 2016; 박성수, 2018; 양양규 외, 2021; 안상원, 2022). 윤흥희(2010)는 하나

원 교육제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시행하고 정착지원금을 물가상승에 비례하

여 지급하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알선 시스템의 도입과 남북통합시대의 주체

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임창호(2016)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체성을 고양 시키기, 남한 사회 적응교육

의 내실화, 재소자 교육 강화, 여성의 사회화 재교육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박성수

(2018)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약류 중독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김재환·가요한, 2020:73). 긴장이론(Strain theory)은 성공

에 대한 기대가 실패로 끝났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나 좌절, 부정적 감정 등이 범죄

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이다. 즉, 긴장이론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차별이나 

문화적 이질감과 괴리에서 비롯된 긴장감이 생긴다. 긴장은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

적 감정을 낳게 되는데, 우울의 경우 약물중독과 관련이 있으며, 만성적이고 반복적

인 긴장은 범죄 성향을 강화한다(대한범죄학회, 2022:190). 또한 경제적 지위가 낮

은 도시 빈민들은 부적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마약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부적응은 가족관계와 학교 부적응, 지배 사회와의 적대적인 상호작용은 아니더라

도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비롯된다(Zinberg, 1978:9)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물

론 범죄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여 선택한다고 가정하면서, 범죄실행을 고려한 여러 

요소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대한범죄학회, 2022:76). 북한이

탈주민들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남한 사회의 자유시장 원리와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여 처벌의 가능성, 범죄의 비용을 고려한 기대와 보상 측면에서 범죄

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마약류

1)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한 번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

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사용할 때마다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양을 늘려야 하며

(내성), 사용을 중단하면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을 일으키고(금단증상), 개인을 

넘어서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로 정의한다. 마약(narcotics)이라는 용어는 그리

스어(narkotikos)인 ‘무감각’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마약의 주된 작용인 통증

을 없애는 데서 기원한다.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

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흔히 마약이라고 혼용되어 사용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마약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검토한 오남

용의 정도에 따라 ‘마약류’는 국제연합에서 정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하

여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하여 「마약류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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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졌다(김윤영, 2017:56). ‘귀순’은 ‘스스로 따라 오거나 복종’한다는 뜻을 내포하

였고, ‘탈북자’는 북한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로 이주한다는 정치적 의미로 북

한을 탈출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되었다(박영숙, 2013). 한국 정부는 

1997년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직

계가족, 배우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8). 

그러나 2004년 통일부는 ‘탈북자’ 또는 ‘북한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며 2005년 ‘새터민

(new settle)’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단체에서 새터민이

라는 용어는 화전민을 연상케 하여 용어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통일부는 사회적 반대 여론이 심화되면서 2008년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기

로 하며, 이후 북한에서 탈출하여 나온 북한 출신을 공식적 명칭으로 ‘북한이탈주민’

으로 표기·사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자, 새터민, 탈북 난민 등의 다양

한 명칭과 함께 혼용되고 있다(김다은, 2020:12).

2.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이 연간 국내에 입국하는 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연간 3,000명 가까이 입국 

하였다. 2010년에는 국내 총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이 되었고, 2016

년에는 3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이후 통제가 강화되어 입국인원

이 감소하여 연간 1,100 ~ 1,500여 명을 유지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북·중의 

엄격한 국경통제와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으로 2022년 67명까지 급감하였다가 

2023년 9월 13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다 한국으

로 오길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전원 수용함

을 원칙으로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의해 보호하고 수용하고 있다.

예방을 위한 정착지원 확대와 중앙-지자체 간 정책협업체계의 강화, 자원봉사단체를 

일원화하여 교정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형사사법적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양양규·김윤영·한상암(2021)은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마약류 교과과정의 신설과 심

화교육을 해야 하며, 치료보호 프로그램 지원, 신변보호담당관의 마약류 범죄예방 지

원을 주장하였다. 안상원(2022)은 하나원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적응교육의 내실화

를 이루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할 때 철저한 검사를 통한 정보를 데이터베

이스화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 주민들과 혼합적 취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인식 전환, 생활밀착형 지원 시행, 실질적인 형사사법적 대

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문헌연구이나, 몇 가지 실증연구로서 양옥경 외(2018)는 북한이탈주민 1,467명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이들 중 마약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의 경험을 가진 

1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하여 마약은 북한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었으나 북한

당국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과 국제사회가 나서 객

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제언하였다. 이근무·유숙경(2021)은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 8명에 대한 마약 사용

과 중독 및 밀매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로 정치·사회와 의료·환경, 개인·가족 세 가지 

맥락으로 구분하여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사회구조적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북한 사회에 이미 

널리 퍼진 마약류에 노출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남한 사회에서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범죄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제언하고

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연구는 신변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식적인 통계와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관련 문헌과 

기관의 자료, 연구보고서와 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마약

류 범죄와 재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마련되고자 한다.

III.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현황과 특성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을 과거에는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월

남자, 자유북한인, 탈북자 등으로 불려왔으며 사용하는 명칭에 따라 의미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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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연령은 20, 30대가 주를 이루며 60%에 육박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2030 세대를 남한에서 MZ세대로 아울러 이르는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장마당 세대’로도 불린다. 심각한 경제난을 보낸 북한의 기성세대는 인간의 욕망

을 추구하고, 생존에 대한 집착과 불안, 아무도 믿지 못하는 염세적 감정 등을 공유

하고 있지만, 기성세대의 자녀들인 장마당 세대는 국가의 배급이 아닌 부모들이 장

마당에서 장사로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랐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소비 욕구, 

다양한 문화3)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통일부, 「2023 북한 이해」 

234: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233).

3) 탈북 동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 이념에 따른 동기

가 주를 이루었다면 1995년 이후에는 북한 사회의 ‘고난의 행군’ 시기로 식량난에 

따른 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배고픔과 생활고에서 벗어나고자 ‘생계형 탈북’이 시작

되었다(박영숙, 2013:75; 양양규 외, 2021:136).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 동기에 대해 ‘식량이 부족해서’가 21.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는 ‘북한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가 20.4%이며, ‘가족(자녀 등)

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차이

를 보였는데, 20대와 30대는 ‘북한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 40대 

이상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1순위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식량이 부족해서’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5).

4) 재북 직업별

3)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외국 영상물에 관심이 있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나 20대(64.8%), 30대(59.6%)가 40대, 50대 이상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p268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1998년 12.2%였으나 2015년에 80%를 상회하기 시작

하여 2024년 3월 말까지 81.4%에 이르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은 이유는 북한 내에서 남성보다 비교적 이동이 쉬우며, 남성을 세대주로 기준하

여 배급제가 시행되었다면, 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국경

을 넘어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기가 다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수, 2018:61).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해외

에 체류하며 인신매매나 성폭력 등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김윤영, 2017:73).

지역별로 살펴보면 식량 배급이 미치지 못하는 중국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출신이 

54.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양강도 출신이 16.3%, 함경남도 출신이 9.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 세 지역 출신이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있다(2023 북한이탈주 

민 정착실태조사:23). 

2) 연령별 유형

<표1>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 현황(~’24년 3월 말 기준)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3

(잠정)
합계

남 302 188 168 202 72 40 35 32 8 9,550

여 1,116 939 969 845 157 23 32 164 35 24,571

합계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43 34,121

여성

비율
78.7% 83.3% 85.2% 80.7% 68.6% 36.5% 47.8% 83.7% 81.4% 72.0%

자료: 통일부

<표2> 연령별(입국 시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652 1,707 2,635 2,172 1,406 594 358 9,524

여 646 2,110 6,985 7,585 4,636 1,466 1,000 24,428

합계 1,298 3,817 9,620 9,757 6,042 2,060 1,358 33,952

비율 3.8 11.2 28.3 28.7 17.8 6.1 4.0 100

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3.:10

(23.9월 말 기준, 단위: 명, %)

<표3> 재북 직업별(입국 시 기준)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학생 등)

계

남 413 723 4,193 3,218 94 84 241 588 9,524

여 141 163 9,252 11,972 1,463 222 529 686 24,428

합계 554 886 13,445 15190 1,557 306 770 1244 33,952

비율 1.6 2.6 39.6 44.7 4.6 0.9 2.3 3.7 100

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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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전체 3만 3천 명(2022년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약류 사범은 

0.16%를 차지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2022년 마약류 사범 18,395명(2022 마약

류범죄백서:102)에 해당하는 비율 0.037%(인구 5천만 명 기준)보다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사범이 4.3배나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1) 북한 사회에 퍼진 마약류

1980년대까지 국제사회에서 테러국가로 주목되었던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대의 국가적 위기인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이한다. 북한당국은 심각한 경제 상황

에 봉착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마약, 무기밀매, 화폐위조에 가담하였고, 마약

의 재배, 생산, 판매 등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박정숙, 2013:1-2). 북한 마약 생산

지는 ‘흥남제약공장’, ‘순천제약공장’, ‘상원만년제약공장’이 있다. 함흥, 평성, 남포, 안

주는 북한에서 마약제조업이 제일 발전한 지역인데, 함흥은 북한에서 가장 큰 화학공

업 도시로 제약공장과 화학공장 지대이며 화학공업이 집중되어 있어 화학공업대학, 

과학원 함흥분원, 국방과학원 연구사 출신들이 마약제조에 많이 뛰어들고 있어 북한 

마약의 주 생산지가 되었다(박정숙, 2013:88).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에서 

개인으로 마약 생산이 확대되었는데, 2000년 초반 함흥사람들이 각성제인 빙두(필로

폰)를 조금씩 제조하여 중국에 판매하면서 수요가 급증하며 큰 돈벌이가 되었다. 중

국에서도 함흥 빙두는 최고로 여기는데 2002년부터 함북도, 양강도, 평북도를 비롯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으로 대량의 마약들이 밀수되자 중국 당국은 마약 불법 거래를 차

단하기 위해 군을 전 국경에 배치했으며, 중국의 국경통제가 심화되고, ‘봉수호 사건’6) 

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게 되자 북한은 자국 내로 판매 방향을 돌려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 마약을 소비하는데 이르렀다(최영신 외, 2020:148). 북한 사회의 마약 사용

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구조 상황이 되었으며(이관형, 2017:70-71) 북한 사회 내에서 마약이 성행

6)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2003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 해안에서 헤로인 150kg을 밀반입한 혐의로 

나포되면서 북한이 국제마약 밀매에 개입해 온 정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최고법원은 

북한 선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북한은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의혹으로 남아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로 중상층의 배경을 가진 높은 교육수준과 엘리트 계층이었다면 최근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특성은 무직과 노동자, 농장원과 같은 하위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현황 

북한이탈주민 수용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45~180명 사이를 유지하며 5년간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총 812명이다. 입국자 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교도

소에 수감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범죄행위는 

264명(32.5%)으로 마약류이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부터 매년 50명대 이상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5) 

4)　�파이낸셜뉴스, “[단독] 尹정부, 탈북민 다시 느는데 마약 등 범죄대응 손놔”. 2023.10.11 https://www.

fnnews.com/news/202310061646031287. 2024.05.10 검색

5)　�데일리굿뉴스, “탈북민 수감자 33%마약사범...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2024.02.20. https://www.

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7 2021.05.10 검색

<표4> 북한이탈주민 수용 현황(죄명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협박공갈 2 2 4 1 4

강도 4 3 2 3 3

절도 4 7 7 2 2

공안관련 4 4 2 3 3

폭행상해 10 10 9 13 14

과실범 10 6 7 17 12

살인 11 12 17 17 16

강간 16 15 21 20 21

사기횡령 19 16 25 25 23

기타 20 22 19 24 15

마약류 45 55 56 55 53

총계 145 152 169 180 166

자료: 파이낸셜뉴스. 2023. 10. 11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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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북한 사회의 식량난은 아직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

렇게 식량이 부족하고 배급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먹고 살길

을 찾기 위한 방도로 자연스레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간

다(북한정보포털, 2024b). 이러한 배급제의 붕괴로 북한 사회 전반에 부패가 확산 되

는 계기가 촉발되었고, 그 중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마약류 밀매가 이뤄지고 있다. 사

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뇌물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특히, 경제적 이득

을 얻기 위한 과정과 불법적인 활동이 발각되었을 경우 처벌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

로 뇌물은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 마약류를 밀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당 간부들이

나 마약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안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전체가 부패의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이근무·유숙경, 2021:38). 예를 

들어 장마당(종합시장) 단속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자릿세와 뇌

물을 받기 위해 빈번하게 행하는 것으로 단속에 걸리면 50만 원 이상 고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2024:112-114). 이렇게 북한의 만연한 부패와 범죄에 대한 둔감함 속에 살아왔던 북

한이탈주민들은 마약류 문제보다 탈북과 남한 사회의 정착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작

동하기 때문에 아편이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를 사용하고 판매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 범죄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박성수, 

2024b).

5년 전 양강도 혜산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이정식(38·가명)씨는 

“2010년 이후에 북한을 떠나온 탈북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빙두를 경험해봤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씨는 “북한에서 마약하다 걸리면 보위부에 끌려가 

각서를 쓰거나 현금 얼마주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탈북민들이) 

남한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범죄라고 보질 않는다”라고 밝혔다.8) 

4) 남한의 경제적 어려움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구 소득이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 가구가 17.9%, 1000만 원 미만도 17.0%를 나타내고 있다. 1,000만 원 

미만 소득자 비율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높으며, 5,000만 원 이상 소득자 비율은 거

8)　�KPI뉴스, [특별기획-마약에 빠진 탈북민①] 생활고·향수병에 시름하는 탈북민, 마약 유혹에 빠지다. 

2022.10.12.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9017030641 2024.05.18 검색

하자 결혼식이나 대학입학 선물, 승진 뇌물로도 마약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게 되었

다(이석영, 2015:80).

2) 대체 의약품으로 마약류 사용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56조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수술비, 치료비, 입원환자 식사비, 외래약

값, 요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는 완전 무상치료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봉급에서 1% 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

천징수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병원치료, 식사, 의약

품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의약품 공급이 중

단되어 실제로는 주민이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어 무상치료제는 유명

무실해진 상태이다. 게다가 의료시설의 노후화 및 의료진 부족, 의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 의약품을 구해 자가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되었다(「북한 경제·사회·인식 보고서」, 20241:178-188; 북한정보포털, 2024a). 이

처럼 의약품 부족으로 눈병에 걸렸거나 설사를 할 때, 중풍이 올 때 아편을 먹거나 사

용하면 통증이 없어지고 바로 낫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박정숙, 

2013:92-93).

탈북민 A씨는 “북한은 전문의 보기가 진짜 어렵다. 상급병원에 가려면 의사한테 

뇌물을 써야 하니까 마약이 필요하다. 뇌물 쓰는 돈으로 마약 사는 것이 더 

싸다”고 증언했다.

이어 “북한에는 양귀비가 여기저기 널려있다. 그걸로 아편 덩어리를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며 “아편이 이질에 특효약이라고도 하고, 익숙하고 약도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편을 쓴다”고 덧붙였다.7)

3) 마약류 범죄 인식 부족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구조적으로 경제가 몰락하고 국가 배급시

스템의 붕괴로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기아와 생계에 대한 위험을 겪게 되었다. 김정

은도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2021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식량 

7)　�연합뉴스, "탈북민 수감자 34%가 마약사범…마약중독 치료 대책 세워야". 2022.01.13 https://www.yna.

co.kr/view/AKR20220112164600004. 2024.05.18.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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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글에서 밝힌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는 동기는 북한의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이유가 크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북

한이탈주민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북한에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이 무직

이나 노동자 계급에서 남한에 온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위협을 더 크

게 받게 된다. 이는 결국에 생계형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김성훈 외, 2015:54),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돈과 연관된 범죄

에 쉽게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장준오·고성

호, 2010:100). 이는 범죄이론 중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으로 설

명할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빈곤이나 개인적 경제요인이 마약 유통과 판

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범죄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마약 유통에 손을 대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평양에서 살다 

2000년대 중반 북한을 탈출한 김명진(51·가명) 씨 말이다.

“동남아 등지에서 100g그램이면 1000만 원 가량합니다. 그걸 국내로 

운반해주면 통장에 몇 백만 원이 꽂히는데, 돈 쉽게 버는 방법을 안 이상 왜 그걸 

안하겠습니까.” 9)

5) 적응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인 독재체제에서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감시와 통제 속에 사

상교육과 반공교육을 받으며 살아왔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

출하여 중국이나 재3국 등을 경유하며 최소한 3개월에서 수년간 도피와 불안한 생

활을 하다가 남한에 입국하였다. 이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

함, 체포 및 강제송환 되어 사형당할 것에 대한 위협,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성폭

력 등의 위험에 의한 심리적 트라우마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최영아·이주용·김정규, 2009:218). 특히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인간 뇌

에 영향을 미치며, 약물중독과 기타 정신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스트레스는 사

람들이 마약을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자기약물치료(self-

medication)나 우울, 불안, 고통을 대처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류창

9)　�KPI뉴스. [특별기획-마약에 빠진 탈북민①] 생활고·향수병에 시름하는 탈북민, 마약 유혹에 빠지다. 

2022.10.12.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9017030641 2024.05.18 검색

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착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41).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2023 북한 정착실태조사에서 뚜렷이 나타났는데, 더 나은 남

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취·창업과 관련된 취업알선이나 취업교육 등을 꼽

은 비율이 2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원비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의료지

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18.1%였다(2023 북한 정착실태조사: 37). 실제 마약류 사

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내나 아버지, 어머니, 형 등의 생활비와 병원비

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약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준오·고성호, 

2010:100).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상태 지표에서도 일반국민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

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으며, 비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표5> 지난 1년간 가구 소득

구분

1,000

만 원 

미만

1,000

~2,000

만 원 미만

2,000

~3,000

만 원 미만

3,000

~4,000

만 원 미만

4,000

~5,000

만 원 미만

5,000 

만 원 

이상

무응답 계
평균

(만 원)

2023년 17.0 17.9 15.3 14.2 8.0 26.5 1.2 100 3,613.4

2021년 16.8 19.9 18.2 13.2 9.0 20.6 2.3 100 3,325.0

3년 미만 39.1 19.7 17.6 11.7 4.3 5.5 2.1 100 1,742.6

3~5년 

미만
18.7 27.8 23.3 9.4 5.9 13.6 1.3 100 2,569.6

5~10년 

미만
16.9 19.2 16.7 15.4 9.3 21.2 1.3 100 3,156.2

10년 이상 16.5 16.5 14.1 14.3 8.0 29.6 1.1 100 3,871.8

자료: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41

(단위: %)

<표6>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상태 주요지표 비교

구분 일반국민(A) 북한이탈주민(B) 차이(%p(A)-(B))

경제활동참가율 65.3 63.4 ▽1.9

비경제활동참가율 34.7 36.6 △1.9

고용율 63.5 60.5 ▽3.0

실업율 2.7 4.5 △1.8

자료: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4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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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교육 필수·확대 실시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하여 보호결정이 이루어진 후 하나원에 3주 정도 입주

하여 총 400시간에 걸쳐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정규 교육

은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총 교육 400시간 중 마약류 중독에 관한 교육은 중독 예방교

육(1시간), 준법교육(2시간), 범죄피해 구제사례(2시간) 등 총 5시간으로 전체 교육

의 1%에 불과하며, 더구나 그마저 담당자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

로 2023년 하나원에서 실시한 마약류 교육은 단 2시간에 그치고 있다.12) 또한 지역

사회에 편입된 이후에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은 전

혀 없는 상황이다(이정숙, 2024:184).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마약류를 상비약으로 습관처럼 사용하였고, 또한 유통하

고 판매도 하는 등 범죄의식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하나원

에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보와 적응을 위한 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입국 후 

처음 교육을 받을 때 마약류 교육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마약류 교육은 마약

류의 중독성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에 관한 내용과 법률 및 처벌내용을 포함

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선택적으로 담당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시간을 확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지역에 편입된 이후 지역적응센터에서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시행되

어야 한다. 각 지역별 지역적응센터에서 분기별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마약류 예방

교육을 제공하여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각심을 심어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방교육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사회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며, 범죄가 쉽게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입장과(이윤호, 2022:34)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공중보건 입장에서 모두 중요한 사항이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2.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초기 결정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다. 그러나 계속 사용하면 자

제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자제력의 장애는 중독의 큰 특징이다(NIDA, 

12)　�파이낸셜뉴스, “尹정부, 탈북민 다시 느는데 마약 등 범죄대응 손놔”, 2023, 10, 11 https://www.fnnews.

com/news/2023100616460312879 24.05.13 검색

현, 2024:39-41).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과정에서 공안이나 북한 감시자

에게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정감을 찾는 데 마약류를 사용하며(박성수, 

2018:64), 남한 사회에 거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적응하기 어려움에 따른10)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긴장이론(Strain theory)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움에 따르는 긴장

은 부정적 사건이나 조건으로 인한 분노,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기술의 부족, 차

별접촉 등을 겪으며 발생 되고, 이러한 긴장이 부정적 감정이나 요소를 해소하기 위

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인다(대한범죄학회, 2022:191).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성남의 한 탈북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민이 2~3년가량 

소식이 끊겼다면 거의 마약 때문에 형을 살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이들이 설마 마약 하는 것까지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아쉬워했다.11)

Ⅳ.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재범방지 대책

이상에서 살펴본 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불안정한 도피생활을 거쳐 

남한 사회에 정착한다. 그러나 남한 주민과 사상, 경제적 소득 및 문화, 교육, 법제

도 등, 모든 면에서 느끼는 큰 차이와 낯선 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한다. 이런 원

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깊은 관계가 있다(장준오·고성호, 2010:104). 그 중 

북한에서 만연하게 마약류를 비상약으로 사용했던 습관과 마약류 밀매를 통해 경제

적 수단으로 이용했던 법의식 저하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북

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고 마약류 사용 

후 재활에 이르기까지 1, 2, 3차 범죄예방 차원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0)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하여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이라는 비

율이 2022년 17.1%에서 2023년 17.7%로 상승하였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비율도 

2022년 4.3%에서 2023년 4.9%로 상승하였다(북한 정착실태조사 2023)

11)　�KPI뉴스. [특별기획-마약에 빠진 탈북민①] 생활고·향수병에 시름하는 탈북민, 마약 유혹에 빠지다. 

2022.10.12.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9017030641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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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주민을 식별하여 기소유예에 준하는 마약류 투약 검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적

어도 1년 6개월에서 2년간(24개월) 2~3차례(8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모발검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다.

3.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마약의 신체적·정신적 폐해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남한에 들어왔다. 더욱이 남한 사회에 언어, 생활방식, 태도, 문화, 자본경제

체제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적응하고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 또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주민들의 차별과 냉대를 경험하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과 외로

움 등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가 발생한다(이정숙, 2024:176). 약물의존자들은 기분

이 우울하며, 자존감이 낮고 자아상이 빈약하여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려워 소속 집

단의 동료들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을 때 거절하기 힘들다(조성권 외, 2007:240). 마

약 사범의 상당 수는 동료나 주변인의 권유로 처음 마약류를 접하는 경우가 상당하

며, 지인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구입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이

탈주민도 국내에서 마약류를 중국 및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이탈주민 모임 장소에서 판매와 투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윤홍희, 2010:111). 

마약류 중독은 의존성과 조절이 안 된다는 속성상 혼자 끊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

로 가족이나 친구, 동료,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에 아는 지인이 많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도 부족하다. 마약류 사용자들

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약물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끊고 싶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마

약류 초기 치료를 어렵게 하고,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므로 재발(재범)의 비율을 높

이게 된다. 실제 상담에서 본인의 약물 문제를 부인하거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권 외, 2007:264). 하지만 자신

의 의지만으로 단약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은 의료적 치료나 상담

을 필요로 한다. 상담 프로그램은 가치관의 재정립, 사회기술훈련, 스트레스 대처방

법 등을 포함하여 재발의 가능성을 다루고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진

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역에 전입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상담을 통한 관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설(常設)화 해야 하며 의무화해야 한다. 상담 시 비밀보

장과 무료지원을 보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지원을 해야 하며, 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전문 의료기관에 연

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4).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

로 소변·모발·혈액 검사는 하지 않고 단순 검진이라는 방법만을 사용한다. 단순 검

진으로만 중독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이미 중독된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파악이 불

완전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에서 마약류를 사용했던 경험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해도 마약류 사용자를 식별하

는 일은 중요하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어려워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다. 물론 심한 중독자는 선별하여 병원 입원치료를 해야 하지만 초기와 중기에 해당

하는 마약류 사용자는 그에 적합한 관리를 통해서 마약류 사용을 향후 억제할 수 있

다. 이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마약관련 범죄의 재범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런 

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에 중독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순 검진의 방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중독되어 있는지 판단하는데 불충분하다. 북한이탈주민

의 마약류 사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독성 검사방법을, 단순 검진의 방법이 아

닌, 소변·모발·혈액을 통한 마약류 투약 검사로 바꾸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사용자의 개인정보 강제 획득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논의될 수 있지만, 충돌하는 법

익을 비교형량할 때, 마약류 사용억제를 통해 얻어지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이라는 

법익이 더 크고 중요하며 또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양양규·김윤영·한상암, 

2021:150)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으로 소변·모발·혈액을 통한 마약

류 투약 검사방법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나 수강명령을 받은 보호관찰소 마

약사범 대상자에게 월 1~2회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약물은 어떤 방식으

로든 사용하게 되면 생체 내에서 대사를 거쳐 소변이나 분변, 피부, 호흡기 등으로 배

출되지만 그 중 극히 일부가 신체 조직 일부에 남아 침착하게 되는데, 특히 메스암페

타민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의 약물은 쉽게 모발에 침착되어 고농도로 남아 있어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모발은 1개월에 0.8~1.3cm, 평균적으로 1.0cm씩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년간 투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모발 약 

12cm까지 잘라서 시험하여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발에서 약물 검출은 혐

의자가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약 횟수에 대하여는 정확한 판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1회 투약 사실에 대해

서는 부정할 수 없다. 단, 염색이나 탈색, 파마를 했을 경우에 모발에 침착된 약물 농

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박용훈·한은영·이수연, 2008:459-462). 일

반적으로 중독에서 회복되는 기간은 도파민의 활성도가 정상이 되는 일 년 반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조성남 외, 2021:59-60). 그러므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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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유도하는 것이 출소 후에 재범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5. 직업재활 지원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생계급여(5년간 특례적용)를 제

공하고,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전

입하여 6개월이 지나면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

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을 하

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49.7%가 직업교육 훈련을 수료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

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직업교육 훈련을 수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내용

이 어렵고(26.7%), 적성에 맞지 않다(18.4%)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

다(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41-42). 앞에서 살펴 본 <표6><일반국민 대

비 경제활동상태 주요지표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일

반 국민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국 인원의 70% 이상 되는 

여성 탈북자의 실업률은 5.1%로 일반 국민 여성 실업률 2.6%에 비하면 상당히 높

은 비율이다(2023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46).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런 현실

적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범

죄에 유혹을 받게 되어 범죄에 가담하다 수감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양옥경 외, 

2018:264).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지원은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서 복역 후 사회로 복

귀하는 경우에도 직업재활이 필요하다. 마약과 범죄는 ‘경제적 필요성’에서 발생하

는데 즉, 빈곤은 사회적 기대를 부과하기 전에 존재의 이해를 요구하는 존재론적 문

제가 되어14) 자존감 및 소속감에 영향을 준다. 직업 재활은 친구나 동료 관계를 비

롯한 인간관계를 맺는 활동이며,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책임감, 성실성 등을 인정받

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약 사용자에 대해 

기본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삶을 개선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

고 있다(Jang. et al., 2023:672; 유숙경 외, 2020:122). 그러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

14)　�Crime, drugs and social theory: A phenomenological approach. (2007). Drugs and Alcohol Today, 

7(3), 47-48. Retrieved from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crime-drugs-social-theory-

phenomenological/docview/213623713/se-2. 2024.05.14.검색

4.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강제수강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교정시설에서 마약류 관련 수감자들은 판매책과 알선책, 투약자 모두 같은 방에 수

감된다. 이는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단지 가둬두는 것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며, 교

정시설의 과밀화 때문이기도 하다. 마약류 사범은 한 곳에 같이 생활함으로 약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또 다른 공급루트를 만들고 소비자를 개

척하는 경우가 많다(유숙경·이경원·류진선, 2020:144). 또한 수감되어 있던 기간 동

안 약물을 끊었던 것이 아니라 약물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던 것뿐 교도소가 마약을 

끊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마약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신태용, 2021:169-170).

2023 교정통계연보에 의하면 마약류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

는 마약류 수용자 2,169명(2022년 기준) 중 652명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

다(2023 교정통계연보:164). 그러한 이유는 수용자들이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으며, 주입식 강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프로그램이 재범방지를 위

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

다고 생각하는 재소자들이 프로그램의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성수·김우준, 2010:355). 교정시설에서는 또한 심

리치료 프로그램 외 중독치료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실형을 받고 교정시

설에 수감 되는 마약류 사범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기회도 얻지 못하며, 출

소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프로그램의 연계나 관리가 되지 않

아 마약류 사범의 특성상 재범으로 이어지게 된다(박진실, 2017:197). 그러므로 수

감 된 마약류 사범들에게 마약류 중독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강하도록 강제해야 한

다. 이는 의무 프로그램에 참여 후 재범률이 감소 되었다는(이승우, 2017:51) 결과

가 말해주는 것처럼 필수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정시

설이 과밀화로 인해 동종 마약류 사범을 한 방에 수감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는 것으로 지적된 바 수용자들끼리 정보교환을 막고, 중독프로그램 참여 후 사후

관리를 위한 전담 마약 관리관을 배치해야 한다. 마약 관리관을 통하여 출소 후 상

담치료나 재활기관 등 유관기관을 연계받아13)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감 기간에 단지 약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약물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재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1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 재활교육, 심리검사, 직업상담, 

자조모임 등,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 

NA(단약자조모임)는 온라인모임(ZOOM)을 포함한 18곳에서 진행되고 있다(http://na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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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재범자들을 위한 직업재활과 취업 지원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며, 실전훈련을 

포함한 자격증 취득 및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직업 재활은 마약류 재범자들의 회복을 돕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이다.

Ⅳ. 결론

골드스타인(1985)은 약물사용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첫째,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둘째, 마약에 대한 지출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며, 세 번째는 마약 

시장의 불법성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계약과 법원에 의존할 수 없

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Mocan & Corman, 1998). 이러한 약물에 의

한 범죄는 형사사법 기관에서 잡히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암수범

죄의 특성을 가진다.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이 28.57배로 암수범죄율을 마약류 

사범의 30배로 산정해야 한다(박성수·백민석, 2019:165)는 연구결과처럼 우리 사회

에 마약류 사용자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마약류 중독은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경

제적 어려움, 가정 붕괴, 인간관계 파탄,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시도, 그리고 죽음

에까지 이르게 한다(신태용, 2021:165). 그러므로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범죄 발생

을 방지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질서가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 국가적 

안위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원

인을 분석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먼저 마약류 사

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나원 교육“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시간도 확

대할 것과 중독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의 단순 검진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소변·모발·혈액을 통한 마약류 투약 검사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심

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강제수강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

치,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

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포용하고 넓게 이해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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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홍보 자료 시달

일시·장소	  1. 23.(목) 14:00, 법무부 영상회의실(8층)

참  석  자	  �(외부위원) 위원장 임대기 등 9명, (내부위원) 교정·보안정책단장
	   ※ 분류심사과장, 교정관 양성필(주제 발표 담당자) 참석

주요 내용	 •‘분류심사를 통한 수형자 재범위험성 관리체계 마련’ 발표 등

	 •회의안건 토의 및 자문

주요 내용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5. 3. 1.부터 시행되는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홍보

	 •각 수용거실 등 포스터 게시 및 리플릿 비치

2025년 설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및 교정기관 운영 종합계획

주요 내용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행위 금지

	 •도주․ 자살 우려자, 환자 등에 대한 수용관리 강화로 

                             교정사고 사전 예방 

접견실 내 전자·통신기기 반입 방지 대책 시달

주요 내용	 •접견실 안내문(경고문)에 강화된 처벌 규정* 명시	
	       *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입 적발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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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교정청
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임용자에게 계급장, 임명장 및 기념선
물을 수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조관성 소장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면 한다”면서 “개
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릉교도소ㅣ교위 채동용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강릉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설 명절을 맞이해 강릉 지역 내 사
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5곳을 방문,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
달했다. 이번 나눔은 상선연마을 노인회, 홍제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세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월교도소ㅣ교사 김한
국가유공자 문화예술진흥원 기관 참관

영월교도소는 지난 1월 8일 ‘국가유공자 문화예술진흥원 기관
참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교도소를 방문한 국가유
공자문화예술진흥원장 등 4명에게 기관 현황을 소개하고 구
내 시설을 안내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강원북부교도소ㅣ교사 성명제
설날맞이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1월 17일 설날을 맞아 속초시 내 사회복
지시설 및 소외계층 가정에 성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
동’을 실시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하며 나
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 이번 활동은 직원들이 손수 모은 기
금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지방교정청ㅣ교위 박소영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및 보라미 반영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1월 9일 정신·신체질환 수용자 식별 관
리체계 구축 및 규제약물 관리시스템을 개발, 보라미 시스템에 
반영했다. 이로써 교정시설 의료정보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연계한 건강검진 결과 DB 구축 및 절차가 개선됐으
며, 향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관리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서울구치소ㅣ교위 임완섭
보라미봉사단, 2025년 활동 개시

서울구치소는 지난 1월 13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
설인 녹향원에서 2025년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보라미봉사
단의 시설 주변 환경 정리와 텃밭 일손 돕기 등으로 진행된 이
번 봉사활동에는 이수경 교정위원 등 5명의 교정위원과 1월 정
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수형자 4명이 참여했다. 

안양교도소ㅣ교사 현민준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안양교도소는 지난 1월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하
여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안양교도소 직원들은 반복되
는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이번 헌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했으며, 이를 통해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수원구치소ㅣ교사 안태진
설 명절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수원구치소는 지난 1월 15일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실시된 이번 나눔은 ‘동광원’, ‘사랑의 집’, ‘생명의 집’ 등 관내 복
지시설 6곳과 결손가정, 독거노인을 방문해 생필품과 기부금
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동부구치소ㅣ교위 유희지
승진, 전입 신고식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1월 20일 승진, 전입 직원들을 대상으
로 신고식을 개최했다. 신고식은 ‘전입 직원 임용 신고’, ‘승진 직
원 임명장 전수 및 승진 신고’, ‘꽃다발 증정’, ‘기념사진 촬영’ 순
으로 진행됐다. 신고식 후 기념사진을 받은 직원들은 “이 특별
한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되새기며 성실히 근무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구치소ㅣ교위 이동훈
김재술 소장 취임

인천구치소는 지난 1월 20일 김재술 소장의 취임 소식을 전했
다. 김 소장은 부임과 함께 각 과 사무실 순시를 하며 ‘책임감’을 
당부하는 한편, ‘화합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수용질서 확립과 인권 존중’을 강조했다.

서울남부구치소ㅣ교도 이성환
수용자에 설맞이 기부금품 지급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1월 22일 수용자들의 따듯한 설날을 
위해 과일과 떡,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서울남부구치소 교
정협의회 및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장금상선의 나눔으로 마
련됐으며,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전 수용자에게 지급된 기
부금품은 총 76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ㅣ교위 오근섭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1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혈액 수급이 위기인 상황 가
운데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의정부교도소ㅣ교사 한창우
찾아가는 기관장 신년 인사 행사 진행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소장이 각 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
가 신년 인사를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김학봉 소장은 이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새해 덕담을 건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여주교도소ㅣ교사 남형인
기쁨과 희망은행 협업 취창업 교육 실시

여주교도소는 지난 1월 15일~17일 25명의 직업훈련생을 대상
으로 취·창업 교육을 실시했다. ‘기쁨과 희망은행’과의 협력으
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창업 기초 지식 및 금융 관리 등 실질적
인 자립과 취업 준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서울남부교도소ㅣ교위 정한길
신장내과 초빙진료 협약체결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1월 23일 서울푸른숲내과의원과 초빙
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관 내 혈액투
석 수용자들은 매월 1회 기관을 방문한 서울푸른숲내과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서울남부교도소의 의료처우
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교도소ㅣ교도 남윤성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춘천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춘천시 내 사회복
지시설을 방문, 위문금을 전달했다. 시립복지원, 마리아의집, 
애민보육원 등에 전달된 이번 위문금은 직원들이 손수 모은 성
금으로 마련됐다. 김성호 소장은 이와 관련,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이지만 직원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 희망이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원주교도소ㅣ교위 천병훈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원주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신규직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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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ㅣ교도 문현배
수용자들을 위한 사진 작품 전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최근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로부
터 기증받은 사진 작품 21점을 주복도에 전시했다. 강병기 부산
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이번 작품들이 수용자들의 교
정교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원교도소ㅣ교위 김난희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실천

창원교도소는 지난 1월 21일 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
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총 8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직원들
이 마련한 위문금(350만 원)을 전달했다. 창원교도소는 설과 
추석 때마다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
절맞이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교도소ㅣ교위 고병우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실시

부산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자위소방대의 임무 숙지, 소방장
비 사용법 및 체계적 화재진압 숙달을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
다. 부산교도소는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교도소ㅣ교사 예병웅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
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
서, 꽃다발 전달, 축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포항
교도소는 부서 내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멘토로 지정, 
신규 임용 직원들이 원활하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
정이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ㅣ교도 박세영
공직기강 확립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1월 12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
무, 징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평택지소 총무계(수용기
록)가 주관한 이번 교육을 통해서는 ‘징계의 개념 및 절차’, ‘유
연근무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진주교도소ㅣ교위 정연근
설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진주교도소는 지난 1월 21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
의 손길을 전했다. 진주교도소 직원 봉사단체인 나누미봉사단
은 설 명절을 맞아 이번 나눔을 진행,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인
근 복지시설에 2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구치소ㅣ교사 곽재원
2025년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

대구구치소는 지난 1월 2일 2025년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직원들
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며, 음주
운전이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위
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ㅣ교도 양혁모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9급 신규 임용 직원 5명
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환영의 인사로 신규
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함으로써 소속감을 높
이는 한편, 원활한 공직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동교도소ㅣ교도 이성규
풍산초등학교 졸업생에 표창장 및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는 지난 1월 7일 풍산초등학교를 방문,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을 위해서는 학교장에
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범적인 졸업생을 추천받았으며, 풍
산초등학교 학생 3명을 선정해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ㅣ교위 박승수
승진 및 전입자 환영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7·8급 승진 및 전입자 환
영식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영성 소장은 이와 관
련, “우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각 직
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했다.

김천소년교도소ㅣ교위 송상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1월 1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
원에 협조, 혈액 수급 위기상황 안정화를 위한 ‘생명나눔 사랑
의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동절기 단체헌혈 감소 우려

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인구 감소, 수혈인구 증가
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 예방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의 자
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경북북부제3교도소ㅣ교도 손민성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신규 임용 공무원 1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기
념품 증정,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선호 소장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울산구치소ㅣ교사 우동우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울산구치소는 지난 1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 울산구치소는 혈액 수급 불안
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
해 반기별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경주교도소ㅣ교위 김선영
교위 김동갑의 승진임용 행사 개최

경주교도소는 지난 1월 8일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승진심사위
원회에서 승진 의결된 김동갑 교위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
최했다. 김동갑 교위는 이날 “수용자 교정·교화와 원활한 사회
복귀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
혔다. 

통영구치소ㅣ교위 이성민
설 명절 맞아 사랑나눔행사 실시

통영구치소는 지난 1월 23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어려
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활동은 통영구치소 직원 봉사단체 ‘통영사랑나눔회’가 진행하
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자 실시됐다.

대구지방교정청

소망교도소 총무과ㅣ주임교도관 박성호
“소망공동체, 새해를 함께 열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전 직원과 수용자가 대강당에 모인 
가운데 새해 첫 시무행사 및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식 
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소망공동체의 설립이념과 가치를 잘 보여주
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대구지방교정청ㅣ교위 김태도
교정연합회, 불우수용자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불우수
용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지난 1월 21일 대구지방
교정청을 방문한 김종식 사무총장, 박종민 사무차장은 대구지
방교정청 소속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대구교도소ㅣ교위 오진석
의무관 신규 임용식 행사 실시

대구교도소는 지난 1월 14일 의무관 신규 임용식 행사를 개최했
다. 대구교도소는 그간 온라인 채용 공고, 현수막 게시 등 적극
적인 홍보에 힘써 왔다. 이와 관련, 한태환 소장은 “책임감을 가
지고, 수용자 건강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구치소ㅣ교사 손태우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부산구치소는 지난 1월 23일,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에 대
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으로는 박
형열 교감이 선정됐으며, 소장·부소장·각 부서의 과장들이 참
석해 시상을 축하했다. 박형열 교감은 1991년 부산구치소에 임
용된 이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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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직원 및 수용자 14명으로 구성된 보
라미 봉사단의 이번 활동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위치한 지
역농가에 일손을 보태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천안교도소ㅣ교도 김지현
교정직 공무원 직업탐구 및 진로체험 진행

천안교도소는 지난 1월 3일 천안신용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탐구 및 진로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교정직’을 깊이 이해하고 그 역할에 대
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ㅣ교도 이지은
7·8급 승진임용식 진행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7급 승진자 2명 및 8급 승진
자 15명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식은 박정
민 소장 및 부서별 과장의 축하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
행됐다. 박 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승진자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교도소ㅣ교사 정조원
신규직원 임용식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실
시했다. 임용식은 신규 임용 직원들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자
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봉
영 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신규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
며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당부했다. 

밀양구치소ㅣ교위 김영근
밀양시 자원봉사단체로부터 특식 기부받아

밀양구치소는 지난 1월 20일 밀양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로
부터 수용자용 특식(크리스피 도넛) 600개를 기부받았다. 협
의회원들은 이날 “설 연휴 기간에도 수용자의 건전한 재사회
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도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서 “이번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의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교도소ㅣ교사 황봉기
직원 호신술 교육 실시

상주교도소는 지난 1월 6일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소

충주구치소ㅣ교사 배주경 
청렴실천 및 갑질·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충주구치소는 지난 1월 2일 청렴실천 및 갑질·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승 소장은 “음
주운전은 중대 비위행위이다”면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
키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교도소ㅣ교도 이병훈
자체 소방훈련 실시

홍성교도소는 지난 1월 16일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훈련 참
여자들의 소화기구 작동요령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
됐다. 

천안개방교도소ㅣ교사 구자호
설 명절맞이 공동생활가정 위문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1월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재 공
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소장 및 직원들이 모

은 성금 및 생필품 전달을 위해 성사됐으며, 지역사회의 소외
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ㅣ교위 박효진
승진 및 신규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월 20일 전입 및 승진, 신규 임용식을 진
행했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교도관 생활을 시작한 3명의 신규직
원 및 전입직원, 승진자를 새롭게 맞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
재열 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로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ㅣ교도 전웅배
교정직 9급 공채 신규 임용식 진행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1월 20일 김영중 등 2명에 대한 
신규 임용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만헌 소장과 각 
부서장의 축하 속에 임명장 수여 및 격려품 전달이 이루어졌
다. 김영중 교도는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여 논산지소와 함
께 커가는 직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

란 및 난동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 호신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
번 교육은 수용자가 멱살을 잡을 때 이를 제압하는 방법을 중
심으로 진행됐으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직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거창구치소ㅣ교도 전종일
2025년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

거창구치소는 지난 1월 2일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고, 부정
부패와 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
을 결의했다.

대전지방교정청ㅣ교위 박헌도
2025 신년 하례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1월 2일 ‘2025년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
고 기관 운영에 대한 목표를 다졌다. 이번 하례식에 참석한 김승
만 청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근무하는 것만큼 행복한 직장에
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상대
방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대전교도소ㅣ교위 송인혁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대전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성세재
활원’에 방문, 설 명절을 맞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윤창식 소장
은 이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 먼저 살피
고 돌보는 사랑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교도소ㅣ교위 송화섭
보라미 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봉사 실시

청주교도소의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해 12월 16일 ‘농촌일손돕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ㅣ교위 장우영
교정연합회 불우 수용자 지원금 기증

광주지방교정청은 설 명절을 앞뒀던 지난 1월 12일 광주청 교
정연합회(회장 안운봉)로부터 불우수용자를 위한 지원금 500
만 원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부금은 질병 또는 가족관계 결여 
등으로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에게 전달될 예
정이다. 

광주교도소ㅣ교도 김거현
교정경찰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광주교도소의 김성관 교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교정경찰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교위는 지난 2023
년 10월 광주교도소 마약(펜타닐) 반입 사건에 관한 모든 혐의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해 11월경 관련자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
치함으로써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전주교도소ㅣ교위 조연호
교정9급(교도) 신규임용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교도시보 김성훈 등 5명을 대상으
로 신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첫발
을 내딛는 후배들을 향한 선배 직원들의 축하 가운데 임명장 전
수, 계급장 부착식 및 꽃다발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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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공무원
순천교도소ㅣ교위 신광식
‘교정시설 감사나눔 공모전’ 시상식 개최

순천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제5회 전국 교정시설 감사나눔 공
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교정본부 관계직원
과 (사)감사나눔연구원 이사장 등 외부인사 15명, 수용자 15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목포교도소ㅣ교사 김준휘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목포교도소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무안군 일로읍에 위
치한 꿈여울 지역아동센터에 방문, 설맞이 사랑나눔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목포교도소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됐으며, 목포교도소는 앞으로도 소외이웃들을 향한 관심
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산교도소ㅣ교도 이주민
설맞이 보은의 집 방문

군산교도소의 ‘옥정골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1월 20일 보은의 
집 요양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지난 2009년 ‘옥정골
보라미 봉사단’을 창단한 군산교도소는 이후 보육시설과 요양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금 및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제주교도소ㅣ교도 부혁진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실시

제주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주교도소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 반부패 및 청
렴 등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진 이번 결의대
회는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장흥교도소ㅣ교위 윤창열
설 명절맞이 기부행사 진행

장흥교도소는 지난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지역 내 취약계층에
게 직원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15일에는 장흥군 내 독거노
인, 다문화가정 등의 기관인 장흥사회복관, 노인복지시설인 안
양 사랑의 집을 방문했으며, 16일에는 다양한 사정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보호·양육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쉼터인 탐진그룹홈
과 정남진그룹홈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었다.

해남교도소ㅣ교도 김수민
긴급출동 및 도주 훈련 실시

해남교도소는 지난 1월 16일 긴급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수용자
가 도주하는 상황과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된 이
번 훈련은 실제 도주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정읍교도소ㅣ교도 김대현
설맞이 정읍 애육원 방문

정읍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위문금품 등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인 시민과 유대 관계 
결속 및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원구치소ㅣ교감 안창근

지난 2004년 안양교도소에 임용된 안창근 교감은 그간 수용 질서 확립과 수용자 교정·교
화를 위해 전념해 왔다. 안 교감은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월평균 9,400건에 이르는 접견을 
총괄하며, 접견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특히 악성 민원과 관련된 전문 고충 상담을 통해 원
활한 접견 진행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교도소ㅣ교위 최신환

최신환 교위는 지난 2023년 4월 현 직급에 임용, 부산교도소 보안4부 중앙통제실에 근무
하며 수용자 자살 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에 이바지했다. 지난해 12월 런닝셔츠를 보호실 내 
배식구에 연결하여 목에 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발견하고 전파하는 즉
시 달려가 이를 제지했으며, 이후 자해 우려가 있는 해당 수용자의 동정을 철저히 관찰함
으로써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대전교도소ㅣ교사 김경은

김경은 교사는 지난 1월 4일 야간 5수용동 근무 중 호흡 곤란 및 의식 저하 상태인 수용자를 
발견,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의료과로 후송 조치함으로써 교정
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했다.

광주교도소ㅣ교도 김주은

김주은 교도는 ‘민원봉사실 미술 작품 전시 계획’을 기획·추진하며 기관 이미지 제고와 교
정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김 교도는 한은혜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 미술 작품을 지원받았
으며, 지원받은 작품을 민원봉사실 대기실, 접견호실, 접견 연출 통로 등 수용자가 출입하
는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따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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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2023@naver.com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 �제출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제25차 APCCA를 개최했던 2005년 이래 

우리나라는 교정행정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첨단 장비와 시스템이 적용된 이 분야는 무엇일까? 

힌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교정행정에 도입된 디지털 기반의 교정 
시스템을 말한다. 

ㅅ ㅁ ㅌ ㅈㄱ

독자마당




